
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Mee Jin Cho, Jina Yeo, and Min Sung Ki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8-02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여지나․김민성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8-02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인쇄일 2008년 5월 19일

발행일 2008년 5월 23일

발행인 蔡 旭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오롬시스템(주): 02) 2273-7011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137-3  94320

978-89-322-2112-0(세트)

http://www.kiep.go.kr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ㆍ여지나ㆍ김민성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

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

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

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

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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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과 다국적 생산활동의 보편화 현

상이 연계되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시 원산지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달라지고, 이에 의해 기업의 해외투자 생산방식과 수출거래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경우 원산지규정은 역외국 상품에 대해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역내 교역과 

투자 증대 및 특정 부품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우선 FTA를 통한 관세상의 차별이 역내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때 역내국가간 무역이 증대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부

품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은 경우 역외기업들은 역내의 부품을 이용하거나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현지생산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

만 한편으로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 즉 관세철폐로 인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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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교역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을 달성하기 위해 복잡하

면서도 엄격하게,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 등이 규정되기 마련이며, 최근 발표

되고 있는 원산지 관련 연구들은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FTA의 경제적 효과

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FTA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체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

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

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FTA의 핵심은 원산지규정이며,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ㆍ중 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 나타난 원

산지규정 특징과 주요 산업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추진

될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

에서는 원산지규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WTO 통일원산지규정과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원산

지규정 관련 법체계 및 기체결 FTA의 원산지규정 특징을 살펴본다. 제4장

에서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기체결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양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토

대로 한ㆍ중 FTA에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

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

산지로 정의하는 경우, 생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한 국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이나 동물성 생산품(수산물과 산동물 제

외)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면, 한 국가에서 자란 식물

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일정기간 다시 재배되거나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

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분업 가공된 공산품의 경우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려

워지기 마련이다.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글로벌 아웃소싱이 급격

히 확산되면서 원료생산과 가공 등이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 되어 이러한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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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원산지규정에는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이 있다. 특혜원산지규

정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1)와 같이 일방

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EU, NAFTA, 한ㆍ칠레 FTA 등 특혜무역협

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이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2)

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 이외의 모든 것으로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safeguards),3)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4)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5) 무역통계 작성6)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

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1)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품, 공산품의 제품ㆍ반제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
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2)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는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약자이다. 

3)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수입국의 동종물품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GATT 제19조를 기초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해 실시하는 
긴급관세부과 등 대응조치를 말하는데, 동 조치 적용시 피해를 초래하는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 피해
국 내 산업의 존재 결정 등에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4) 반덤핑관세는 수출업자가 외국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정상가격 이하로 물품을 공급하여 동종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덤핑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
로 부과되는 관세제도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특정물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대하여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 각종 형태의 가격상 지원을 받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액을 상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이러
한 관세 부과시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조치대상물품과 그 수출국을 지정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이 필
요하다. 

5)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물품에 당해 물품의 생산국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행위시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상호비교로 합리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
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효과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역통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각국은 물품의 수
출입시 수출입신고서에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
에 동일물품을 수출한 국가와 수입한 국가 간에 수출입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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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규정의 핵심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이는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

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과

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

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되며, 교토협약은 다음과 같은 물품에 한하여 특정국

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해국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성 생산품

㉯ 당해국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 당해국에서 출산 또는 사육된 산 동물

㉱ 당해국에서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 당해국에서 수렵이나 어로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

㉳ 당해국에서 국적선박의 해양어로에 의하여 얻은 물품 및 해양에서 취

득한 기타의 물품

㉴ 위 ㉳의 물품으로 당해국 선박에서 생산한 물품

㉵ 당해국 영역외의 해저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한 물품(다만, 당해국

의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권을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제조가공작업 중에 생긴 부스러기 또는 중고품으로서 당해국에서 수집

되는 원료의 재생에 적합한 것

㉷ 당해국에서 ㉮~㉶ 물품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7) 

한편 실질변경기준은 해당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

7) 최흥석 외(2004),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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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경우에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어디에서 이

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현재 널리 통용되는 실질변경

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Changes in Tariff Schedule Method), 부가가치

기준(Percentage Criteria Method), 주요공정기준(Technical Test Method) 

등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통합물품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통 4단위

(Heading) 혹은 6단위(Subheading)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

라서는 2단위(Chapter)에서의 세번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단

위 변경기준(Change of Chapter, 이하 CC)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

위 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이하 CTH)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고, 6단위 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이하 CTSH)이 비교

적 완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 비

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가공 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부가되어야만 

하는 최소비율을 규정하거나 수입품에 귀속되는 최대비율을 규정해야 하는

데,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

요공정기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된다. 동 기준 적용시 당해 상품

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데 이용되는 세 가지 기준으로는 (i)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을 부과하는 수입산 함량(import content: 

MC), (ii) 원산지를 부여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내 부가가치포함비율

(domestic content: DC), (iii) 전체부품 중 원산지산 부품의 최소비율을 충

족할 것을 요구하는 부품가액(value of parts: VP) 등이 있다.8) 

주요공정기준은 각 제품에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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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미소기준

- 미소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함. 

누적기준

-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함.
- 특혜를 받는 국가의 범위에 따라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으로 나누어짐. 

불인정공정/
최소가공기준

-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최소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최소가공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가리킴. 
ㆍ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ㆍ포장개선 또는 물품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작업 또는 하역, 분류, 포장, 재포장 

등 선적 준비작업

직접운송원칙 -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함.

역외가공인정

-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임.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은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르지만,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송송이(2005), pp. 4~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2-1.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

특성을 구분짓는 기술적인 제조ㆍ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

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동 기준은 일정한 제조ㆍ가공 공정이 있어야만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positive test 방식으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제조ㆍ가공 공정에 대해서는 원

산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negative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지만, 실질

변경기준을 보충하여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Accumulation), 불인

정공정/최소가공공정(Minimal Process),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8) WTO(200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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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인정(outward processing),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등의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표 2-1 참고). 이 중 미소기준, 누

적규정, 역외가공,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은 원산지규정의 경직성

을 완화하는 기준이며, 직접운송원칙과 최소가공기준 등은 제3국의 우회수출

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규정으로 볼 수 있다.9) 

2. WTO 원산지규정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와 생산활동의 질적인 변화는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국제적으로 공통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도 증가시켰다. 국제적

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은 GATT 초기에 이미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각국의 의견 불일치로 국제적인 기준이 채택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관세협력기구(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에서 이

루어졌다. 1973년 CCC 주관으로 교토(Kyoto)협약에 원산지결정기준과 원

산지증명 절차 등 비교적 상세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수용한 

국가가 20여 개국에 불과하며 강제성이 결여되어 국제적 통일규정으로 발전

되지 못하였다. 결국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주요 국가들은 원산지규정을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무역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원산지규정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무역장벽의 효과를 수반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의 조화(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를 우

루과이라운드(UR) 비관세부문의 협상의제로 채택, 비특혜교역에 대한 통일

원산지기준을 UR 후속협상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UR 타결 이후 GATT

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가 출범되면서 1995년 7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주관으로 통일원산지기준 제정10)을 위한 협

9)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누적조항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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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 FTA 원산지규정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위한 통일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최근 FTA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FTA상에

서의 양자간 특혜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원산지규정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FTA가 회원국간 관세나 비관세조치에 있어서의 특혜조치를 그 기반으로 하

고 있는 만큼 회원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끔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협정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 즉 관세철폐

로 인한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

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교역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달

성하기 위해 복잡하면서도 엄격하게 규정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결정할 때 체결국간 산업구조, 관세율구조, 교역특성이 고려되므로, 

비록 원산지결정기준이 일반적 원칙하에 제정되더라도 협정마다 서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도입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FTA가 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를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원

산지규정은 수입간접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국산 중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숨겨진 장벽(hidden protection)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한국과 중국의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비

교분석하여 향후 추진될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10)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은 WTO가 세계관세기구(WCO)에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을 공식
적으로 요청하면, WCO 산하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에 대하여 WTO 산하의 원산지규정위원회(CRO)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 후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하
고, 최종적으로 WTO각료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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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며, 여기에서는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주요 국가 및 지역

의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11)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FTA에서는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과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

입 방지를 위한 특혜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기본적인 원산지결

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고 보충적 결정기준으로 

미소기준, 누적원칙, 역외가공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Product Specific Rule)을 부속서에 따로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변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다

양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FTA마다 각기 독특한 원산지규정을 수립한다.12) 

11) FTA의 원산지규정으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Krueger(1993); Estevadeordal (2000); 
Cadot et. al.(2002); Krishna(2004)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12) 각 기준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장점 단점

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번호 변경여부 

확인이 신속ㆍ정확하고 객관적임. 
- HS 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 배열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적용이 곤란함. 

부가가치기준 - 협정문이 간단ㆍ명료함.

- 자의적인 원가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별로 회계기준이 상이할 경우 마찰 

소지가 있음. 
- 기술개발비용ㆍ유통비용ㆍ상표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되므로 실제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유발 

-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동되어 안정적 특혜세율 

적용이 곤란함.

주요공정기준 - 객관적임. -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공정을 반영하기 곤란함.
자료: WTO(2002, pp. 4~5)와 김석오(2006, p. 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세부기준별 주요 장단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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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EFTA, 미ㆍ싱가포르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등 대다수

의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기준13)이 사용된다. 

주요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충족되어

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섬유나 의류제품 등 

특정제품에 대한 품목별 기준에 자세히 나타난다. 

보충기준으로 미소기준은 각 FTA별로 다르지만 제품의 조정가격,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7~10% 범위 내의 비원산지재료의 포함을 허용하고, 섬유나 

의류제품의 경우 가격이 아닌 중량기준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NAFTA

는 조정가격(AV)의 7%, EFTA는 공장도가격의 10%, 한ㆍ칠레 FTA에서는 

조정가격의 8%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누적원칙은 모든 FTA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있어 추

가되는 보충적인 기준으로 대부분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을 적용하

는 반면, EFTA에서는 역내 회원국이 아닌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을 

적용하고 있다. 

역외가공은 싱가포르, EFTA,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볼 수 있는 것으

로, 초기단계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후 나머지 공정의 일부를 주변국에 아웃

소싱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여 가공한 후 최종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에서 초

기 생산단계도 최종 생산단계와 함께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

식이다. FTA마다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대상품목, 구체적인 요건 및 적용방

법이 상이하다. 일례로 EFTAㆍ싱가포르 FTA에서는 역외가공 조항을 부속

서에 부록으로 따로 두고 있는데 HS 9단위 59개 품목의 경우 역외부가가치

13) 부가가치비율 계산법으로,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역내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부가가
치를 계산하는 직접법(build-up method)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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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인정하고, 이 외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공정으로 인해 추가된 부가가치가 최종제품 공장도가격

의 10%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ㆍ싱가

포르 FTA에서는 HS 10단위 기준으로 130개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역외

가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요건은 역외산 재료비율 40% 이하 및 역내산 

재료비율 4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크게 2가지 유형, 즉 유럽연합(EU)의 PANEURO 

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동아시아는 2가지 유형

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PANEURO 모델은 1997년 이후 EU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에게 적

용되고 있는데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s, EU-Slovenia 

FTA, 남아프리카, 멕시코, 칠레, EFTA 등이 이에 해당된다.14) NAFTA 모

델은 미국ㆍ칠레, 멕시코ㆍ코스타리카, 멕시코ㆍ칠레, 칠레ㆍ캐나다, 멕시코ㆍ

콜롬비아ㆍ베네수엘라, 한국ㆍ칠레 등의 FTA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엄격하

면서도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표 2-2]는 두 유형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을 

비교 요약한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의 경우 대표적으로 한ㆍ칠레 FTA, 일본ㆍ싱가포르 CEP, 

14)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 p. 10.

15) 원산지규정의 행정비용은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으로, Koshinen(1983), Holmes and Shephard(1983), Cadet et al.(2002), Carrere and 
de Melo(2004), Kunimoto and Sawchuk(2005) 등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과정과 관련하여 행정비용
의 부담이 증대됨을 보였다. 특히 Cadet et al.(2002)은 자율증명제하에서도 원산지 증명과정에 따른 
행정비용의 부담이 작지 않음을 보였는데, NAFTA의 사례를 예로 들어 원산지규정에 관련된 행정비
용이 멕시코의 대미 수출 가치의 약 2%에 달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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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럽의 PANEURO 모델 북미지역의 NAFTA 모델

특징

∙품목별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

  - MC 방식 채택

  - 28류, 29류, 31-39류, 84-91류, 
94류에 포함되는 품목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대안조항(alternative criteria)이 

마련되어 있음. 
  -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기준가격으로 

공장도가격(ex-works price) 사용

∙원산지를 결정하는 보완기준으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불인정공정, 
직접운송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누적기준과 관련하여 bilateral and    
diagonal cumulation 인정(EEA의 

경우 full cumulation 적용)

∙품목별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단일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

  - RVC 방식 채택

  -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출방식으로  

거래가격법과 순원가법 사용16)

∙원산지를 결정하는 보완기준으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누적기준과 관련하여 bilateral 

cumulation 인정

자료: WTO(2002) 및 관련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2-2.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비교 ❚

AFTA 및 중ㆍASEAN FTA 등 4개 FTA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은 

NAFTA 모델의 영향을 받아 NAFTA에서처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밀

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AFTA와 중ㆍASEAN FTA는 부가

가치기준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사용하여 협정문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하다.

16) 거래가격법은 특정물품의 거래가격(그 물품에 지급된 총 가격에서 포장비용 등에 대한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 중에서 역내산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거래가격법에 따른 역내부가
가치비율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RVC=(TV-VNM)/TV×100(RVC는 %로 표시된 역내부가가치비율, 
TV는 FOB 기준으로 조정된 물품의 거래가격, VNM은 생산자가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역외산 원
재료비를 의미). 
순원가법은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제품생산에 사용된 순원가를 기초하여 산출하며, 생산자에 의하여 발
생한 모든 비용 중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 로열티, 선적 및 포장비, 허용범위를 넘은 이자 등을 뺀 
금액이다. 순원가법에 따른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RVC=(NC-VNM)/NC×100 
(NC는 제품의 순원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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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체계는 특혜원산지규정인 관세법17)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인 대외무역법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관세부과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

며, 특혜원산지규정에는 관세법 외에도 FTA 관세특례법,18) 한ㆍ칠레 FTA

이행에 관한 특례법,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20) 등이 포함된다. 관세법상 

17) 관세법상 제229조(원산지결정기준),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동법시행령 제236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77조는 다자간 특혜규정에 해당되며, 일방적 특혜
제도를 위한 규정에는 제76조(일반특혜관세 적용기준)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제5조(원산지규정) 및 별지서식(원산지증명서)이 있다.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 북한산물품에 대해 무관세대우를 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에는 시행령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
에 관한 고시｣(제13조 내지 제25조),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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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FTA관세특례법 대외무역법

- 원산지 결정원칙

- 원산지 증명

- 표시위반에 대한 조치

- Recall

- 특혜원산지 증명

- 특혜원산지 사전심사

- 원산지표시ㆍ판정

- 벌칙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 원산지증명

- 원산지 결정기준

- 특혜원산지 증명, 
확인절차

- 표시의 기본원칙

- 원산지기준

- 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시행규칙 대외무역 관리규정

- 원산기결정기준

- 직접운송원칙

- 원산지 사전판정

- 원산지결정 세부기준 - 표시대상물품

- 표시요건

- 구체적 판정기준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3-1. 한국의 원산지법령 체계도 ❚

특례를 정하는 FTA 관세특례법은 특혜원산지 증명, 확인철차 및 벌칙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판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에는 대외무역법외에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

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품질관

리법령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표시규정을 별도로 두어 수입물품

은 물론 국내산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내외국물품을 불문하고 원산지, 가격, 품질 

등 모든 상품표시사항의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가 있으며, 이는 일방적 특혜규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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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도 제11조에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식품등표시기준21)에서 제조업체

명과 그 소재지의 표시의무, 표시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1)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표 3-1]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하여 발효 중인 한ㆍ칠레, 한ㆍ싱가

포르, 한ㆍEFTA, 한ㆍASEAN FTA 등 4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상호ㆍ비

교한 표이다. 각 FTA 협정문상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기

본적으로 표현이나 용어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성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기

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원칙은 

모든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누적원칙과 직

접운송원칙이 있다. 이들은 원산지규정을 완화시키는 주요 조항으로 우리나

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 규정되어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자국 선박의 요건 정의

시 FTA별로 약간의 차이점22)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내국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배ㆍ수확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작업으로 획득한 물품이 그 주요대상으로 소, 말, 돼지, 닭 등 

산 동물의 경우 역내에서 번식되어 사육된 것만 해당된다. 그리고 역외에서 

수입한 씨앗(seed), 인경(bulb), 근경(rootstock), 삽수, 접수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작물은 원산지가 인정된다.23) 

2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7(2003. 5. 23).

22)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 한ㆍASEAN FTA에서는 선박의 국적을 결정짓는 요건에 대하여 기국조건
(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이 동
시에 만족될 경우에만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반면 한ㆍEFTA FTA에서
는 기국요건만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25

구분

한ㆍ칠레 

FTA

(제4장)

한ㆍ싱가포르

FTA

(제4장)

한ㆍEFTA

FTA

(부속서 I)

한ㆍ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상품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O O O O

품목별원산지기준 O O O O

누적기준 O O O O

직접운송(환적) O O O O

중간재 O O X X

중립재(간접재료) O O O O

미소기준 O O O O

불인정공정 O O O O

대체가능한 상품과 재료 O O O O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O O O X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O O O X

미조립 및 분해된 상품 X O X X

세트 X X O X

개성공단원산지특례조항 X O O O

주: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Criteria)은 각 협정문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음. 
자료: FTA 협정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3-1. 한국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실질변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품목별로 다시 단일기준(부가가치기준 혹은 세번변경기준 중 하

나의 기준 적용), 선택기준(부가가치기준 혹은 세번변경기준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적용), 조합기준(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혹은 주요공정기준과 세

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으로 나뉘어 원산지가 결정된다. 한ㆍASEAN 

FTA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3개 FTA에서는 모든 품목에 

23) 김석오(2006), KIEP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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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3개 FTA 협정문에 나타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세번변경기준

을 위주로 하면서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ㆍASEAN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되, 총 732개의 예외품

목에 한해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직접법과 

공제법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TA마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과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모두 다르다. 우선 부가가치를 계산하

는 방식으로 한ㆍ칠레, 한ㆍASEAN FTA에서는 공제법과 직접법을 선택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ㆍ싱가포르 FTA에서는 공제법만

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ㆍEFTA FTA에서는 당해 제

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MC)이 당해 제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은 공제법 기준으로 한ㆍ칠레 

FTA에서는 45%, 한ㆍ싱가포르 FTA에서는 45~55%, 한ㆍASEAN FTA에

서는 40% 수준이며, 한ㆍEFTA FTA의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30~60% 수준에 이른다.24) 

한편 세트, 중간재 및 포장용품 등의 취급 관련 조항의 포함 여부가 FTA

마다 다르며 미소기준과 불인정공정의 경우 협정문의 규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소매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의 경우 HS 품목분류상 포장용

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ㆍ

칠레, 한ㆍ싱가포르, 한ㆍASEAN FTA에서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따르

24) 역내 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사용되는 제품기준가격으로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을 사용하는 한ㆍ
EFTA FTA를 제외하고 3개 FTA에서 모두 FOB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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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한․싱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일반물품

(가격기준)
8% 미만

(AV)
10% 미만

(FOB)
10% 미만

(ex-factory)
10% 미만

(FOB)

섬유제품

(중량기준)
8% 미만 8% 미만 10% 미만 10% 미만

농수산물
2)

기초

농산물
8%+CTSH1)

적용제외 10%+CTSH1)

없음
가공

농산물
10%+CTSH1) 10%+CTSH1)

주: 1) 농산물의 가공에 투입된 원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최소한 6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미소기
준을 적용함. 

  2) 기초농산물은 HS기준으로 1~14류, 가공농산물은 15~24류에 해당되는 품목을 일컬음. 
자료: 정인교 외(2005, p. 69) 및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3-2. FTA별 미소기준 비교 ❚

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EFTA FTA 한ㆍASEAN FTA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 선적, 운송 촉진 공정

- 판매용 포장ㆍ전시공정

- 건조, 냉장, 냉동

- 세탁, 세척, 분류 등

- 탈피ㆍ분쇄ㆍ뼈제거 등

- 먼지제거, 기름도포

- 표시부착, 포장해체, 
재포장 등

-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염화, 가당

- 분해 

- 동물의 도살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 포장의 변경, 해체, 
조립

- 제품 표시부착

- 분해

- 시험 또는 측정

- 간단한 포장작업

- 탈피ㆍ뼈제거ㆍ분쇄 등

- 단순혼합

- 부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먼지제거, 기름도포

- 염화, 가당

- 희석

- 대량선적의 분류

- 동물의 도살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 포장의 변경, 해체, 
조립

- 세탁, 세척, 먼지ㆍ

기름ㆍ녹 제거

-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압착

- 단순페인팅, 광택작업

- 탈각, 표백, 연마, 
곡물 도정

- 당류착색, 각설탕작업

- 탈피, 씨제거

- 연마, 단순분쇄

- 체질, 선별, 분류 등

- 간단한 포장작업

- 표시부착

- 단순혼합

- 부품의 단순조립, 분해

- 단순시험, 측정

- 동물의 도살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 포장해체, 조립

- 세척, 세정, 제거

- 단순도장, 광택 공정

- 탈각, 연마, 도정

- 당류채색, 각설탕공정

- 씨제거, 껍질 벗기기

- 선별, 등급분류

- 단순 포장 공정

- 표식ㆍ라벨 첨부, 
인쇄

- 단순혼합, 단순조합, 
해체

- 단순실험(측정)
- 동물의 도축 

자료: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3-3. FTA별 불인정공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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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EFTA FTA 한ㆍASEAN FTA

조항
4.3조(특정상품의 취급)와 

4.4조(역외가공) 
Annex I의 13조 

(영역원칙의 면제)
Annex 3 Rule 6
(특정품목의 취급)

포함방식
[개성공단에 대한 특례조항 

포함] + [역외가공방식]
[역외가공방식] [역외가공방식]

원산지

인정요건

- 한국에서 싱가포르로의 

직수입 요건(4.3조 적용)
- 비원산지 총가치가 

수출품 관세가격의 40% 
이하 + 수출국의 원산지 

가치가 관세가격의 45% 
이상(4.4조 적용)

- 일반적 역외가공 방식: 
최종수출품 공장도가격의 

10% 부가가치까지 허용

- 제한적 역외가공 방식: 
역외공정의 부가가치가 

최종재 공장도가격 대비 

40%이하+ 수출국 

부가가치 비중이 최종 

수출품 공장도가격의 

60% 이상

-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한국산 재료의 총가치가 

60% 이상

대상지역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전체 지역제한 없음 지역제한 없음

대상품목
[4,625개(Annex 4B)]
+ [134개(Annex 4C)]

267개 각 회원국별 100개

자료: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2006, pp. 45-5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3-4. FTA별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ㆍEFTA FTA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미소기준의 경우 조정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포함을 허용하는 범위가 FTA마다 다르다(표 3-2 참고). 그리고 불인

정공정기준은 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규

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기존 

4개 FTA에서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문에 나타난 불인정공

정의 구체적인 정도와 유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표 3-3 참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원산지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한ㆍ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FTA마다 개성공

단을 협정문에 포함하는 방식, 원산지인정요건, 대상지역, 대상품목 등에 차

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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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확인절차 비교

FTA체결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와 우회수출입 여부 판단을 위해서

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원산지확인절차는 원산지증명제

도와 원산지확인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4개 FTA

의 원산지확인절차의 차이점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산지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증명제도는 기관증명제

(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 절충식의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ㆍ싱가포르와 한ㆍASEAN FTA에서는 기관증명제

를, 한ㆍ칠레와 한ㆍEFTA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25) 

한편 원산지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출국의 관계기관이나 수출

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검증

하게 된다. 원산지검증방식은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제한적 간접검증

방식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ㆍ칠레와 한ㆍ싱가포르 FTA에서는 직접검증

방식을, 한ㆍEFTA FTA에서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고, 한ㆍ

ASEAN FTA에서는 간접검증방식을 원칙으로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직접검

증방식을 허용하고 있다.26) 

25) 기관증명제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고, 자율증명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요건 충족여부를 확
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며, 절충식은 일정규모 이상
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중 성실업자에 한해 수출국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
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그렇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김석오 2006, p. 21).

26)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
상으로 원산지검증을 하게끔 허용하는 방식이고,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며, 제한적 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김석오 2006,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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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華人民共和國 海關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

産地條例)》

《원산지표기 관리규정

(原产地标记管理规定)》및 실시방법

《수입재료를 포함한 수출상품 원산지표준의 

제조, 가공공정명세표

(含进口成分出口货物原产地标准制造、

加工工序清单)》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규정

수출입화물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구체적 실행내용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海關行政處罰

實施條例)》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華人民共和國 

對外貿易法)》

원산지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3-2. 중국의 원산지규정 체계도 ❚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중국의 원산지규정을 관장하는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다. 이 두 법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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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분야 비특혜 분야

∙중ㆍASEAN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 海關法)》
  -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

∙《정부구매법 (政府采购法)》
  - 제10조 ‘국내제품’ 구매에 관한 규정

∙중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産

地條例)》

∙중ㆍ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 

∙《원산지표기 관리규정(原产地标记管理规定)》및 

실시방법

  - 2001년 국가출입국검역국 발표

∙《수입재료를 포함한 수출상품 원산지표준의 제조, 
가공공정명세표

(含进口成分出口货物原产地标准制造,加工工序清单)》
  - 1992년 외경무부 발표

∙아태무역협정

(舊 방콕협정 2002.1.1)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3-3. 중국 원산지규정의 구성 ❚

제정ㆍ반포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한다

는 사실만을 나타내고 구체적인 실행조례는 국무원에서 제정할 것을 명시하

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서도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의 관

련 원산지규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국무

원이 제정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이다. 

기존의 중국 원산지규정은 수출과 수입으로 각각 나뉘어 불완전한 법령으

로 존재하여 통합 정리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관련 규정은 최종생산 또는 

가공공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고, 수입 원료나 부품의 일부나 전부를 가지

고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국을 원산지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하여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수출

입화물원산지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産地條例)》27)를 통과시키게 되

27) 전문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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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 원산지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非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

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 원산지의 확정에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특혜 

무역조치의 수출입 원산지규정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

의 특혜 원산지규정은 2007년 10월 현재 기체결되어 발효 중인 세 건의 

FTA에서의 원산지규정과 아태무역협정(舊 방콕협정)을 들 수 있다. 

정부구매법에서는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산제

품을 판정하는 데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구매법에서는 ‘국산제품(本國

貨物) 공정과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국무원의 

관련규정의 집행에 비추어 실시한다’고만 하였다.28) 그러나 국무원이 현재 

관련규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결함 중 하

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는 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이 없다. 

경제의 빠른 발달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

어서, 일부 선진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특혜대우를 없애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보다 낙후된 국가에 특혜 원산지규정을 적용해 

주면 중국과 최빈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특혜 원

산지규정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8) 제10조: 정부구매는 국산제품, 공정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단 아래의 상황에 포함될 경우 이에
서 제외된다. 구입이 필요한 화물, 공정 또는 서비스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할 수 없거나 합법적인 상
업 조건으로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 기타 법률, 행
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할 경우 등. 전 조항에서 지칭하는 국산제품, 공정과 서비스의 범위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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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ㆍASEAN FTA

(부속서 III)

중ㆍ칠레 FTA

(제4장)

중ㆍ파키스탄 FTA

(제4장)

원산지상품

- 완전생산기준

- 실질변형기준

O O O

품목별원산지기준 △¹ O △

불인정공정 O O O

누적 O O O

미소기준 X O X

세트 X O X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O O O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X O X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O O O

중간재 O O X

중립재(간접재료) X X O

직접운송(환적) O O O

전시 X O X

검토와 수정 O X X

주: 1) 중ㆍASEAN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본래 단독규정으로 부속서 2에 규정되었으나, 
2004년 6월 30일 협상에서 빠지게 되어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률문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 

자료: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3-5.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내용 비교 ❚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1)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표 3-5]는 중국의 기체결 FTA인 중ㆍASEAN, 중ㆍ칠레, 중ㆍ파키스탄 

FTA의 원산지규정 조항을 비교한 표이다.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각 FTA 협

정조문의 구성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기

본원칙에 해당하는 직접운송원칙과 누적원칙의 경우 모든 FTA 조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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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FTA별로 약간의 차이점29)이 있지만 그 조

항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원산지규정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실질변형기준의 경우, 중ㆍASEAN 

및 중ㆍ파키스탄의 경우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고, 중ㆍ칠레 FTA

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면서 세번변경기준을 일부 보충하는 방식

을 채용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

가가치비율은 3개 FTA에서 모두 40% 수준으로, 단일 공제법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합기준이 사용된 중ㆍ칠레 FTA의 경우에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HS 

2단위 기준으로 1~16류와 22류에는 CC를, 17~19류에는 CTH를 적용하고 

있다.30) 이 외에도 역내부가가치비율을 50% 이상을 요구하는 품목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6류, 32류, 34~35류, 44류, 48~49류, 51류, 54~64

류, 93류, 94류 및 HS 4단위 제품 175개와 6단위 제품 11개 등이 이에 해

당된다. 

한편 소매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와 관련하여 중ㆍ칠레 FTA에서는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ㆍASEAN과 중ㆍ

29) 중ㆍASEAN FTA와 중ㆍ파키스탄 FTA에는 공해상에서 획득한 어류의 완전획득 조항에서 선박의 국
적을 결정짓는 요건에 대하여 기국조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만을 명시한 반면, 중ㆍ칠
레 FTA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마련하고 EEZ 내에
서의 선박국적 요건에 기국요건 혹은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중ㆍ칠레 FTA에서는 완전획득 기준에서 광물자원 조항을 
1항에 배치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중ㆍ칠레 FTA 체결에서 중국의 FTA 체결의 전략적 목표 중 하
나가 칠레의 광물자원 확보였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30) HS 2단위(Chapter)로 1~19류, 22류는 농림수산품으로 1류는 산동물, 2류는 육과식용설육, 3류는 어
패류, 4류는 낙농품, 5류는 기타동물성생산품, 6류는 산수목ㆍ꽃, 7류는 채소, 8류는 과실ㆍ견과류, 
9류는 커피ㆍ차ㆍ향신료, 10류는 곡물, 11류는 곡물의 분과조분밀가루ㆍ전분, 12류는 채유용종자ㆍ인
삼, 13류는 식물성엑스, 14류는 기타식물성생산품, 15류는 동식물성유지, 16류는 육ㆍ어류조제품, 17
류는 당류ㆍ설탕과자, 18류는 코코아ㆍ설탕과자, 19류는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2류는 채소ㆍ
과실의 조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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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ASEAN FTA 중ㆍ칠레 FTA 중ㆍ파키스탄 FTA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 선적, 운송 촉진 공정

- 판매용 포장ㆍ전시공정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

- 포장 해체, 조립

- 세탁, 청소, 기름칠, 먼지제거

- 섬유의 다림질, 압축

- 단순한 페인팅, 광택작업

- 탈곡, 블리칭, 광택작업

- 설탕의 염색, 각설탕공정

- 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의 

껍질 벗기기, 씨 빼내기 및 

깍지 까기 등의 작업

- 깎기, 단순 커팅 등

- 체질, 스크리닝, 분류 등

- 간단한 포장 작업

- 제품 표시 부착, 프린팅 작업

- 단순혼합

- 부품의 단순조립 

- 동물의 도살

-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공정(건조, 냉동, 함수보관, 
환기, 펴기, 식히기, 소금에 

절이기, 이산화황이나 기타 

수성처리, 위험부위제거 등의 

작업)
- 먼지제거, 스크리닝, 분류, 
체계화, 매칭(물품세트 조립), 
세척, 페인팅, 커팅

- 포장변환, 화물의 분해와 조립

- 단순한 커팅, 슬라이싱, 혹은 

병, 플라스크, 가방, 박스로의 

재포장 혹은 삽입, 카드나 

보드위에 장착 등 단순한 

포장작업

- 마크, 라벨 등 제품이나 포장 

식별 사인의 고정작업

- 단순혼합

-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제품부분의 조합

- 분해

- 희석

- 동물의 도살

자료: FTA 협정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3-6. FTA별 불인정공정 기준 비교 ❚

파키스탄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중간재와 관련하여 중ㆍ칠레 FTA에

서는 하나의 항을 따로 할애하여 7가지로 분류된 세부항목을 명시한 반면, 

중ㆍASEAN에서는 전력과 연료, 공장과 설비나 기계 등을 나열하였다.

누적기준에 있어서 특히 중ㆍASEAN FTA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등 FTA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모두 원산지 가치로 인정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31) 

미소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FTA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중ㆍ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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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는 미소기준으로 8%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ㆍ칠레 FTA에만 전시

회(Exhibitions)를 위해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규칙이 있다. 즉, 양국 원산지

제품이 비역내국가로 전시회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중국이나 칠레 양

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 과정이 세관통제를 받고, 물품이 전시회 목적

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한에서 동 FTA의 특별관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TRIPS 협정 제22조의 1항에 따른 지

리적 표시제 규정을 도입하여 중국의 샤오싱 포도주(Shaoxing Wine)와 안

시 톄관인차(Anxi Tieguanyin tea), 칠레의 삐스코(Pisco) 소주를 지리적 표

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불인정공정기준(최소공정기준)의 경우,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모두 조항

을 두고 있는데, 다만 그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표 3-6 참고).

2) 원산지확인절차 비교

중국은 중․ASEAN, 중․칠레, 중․파키스탄 FTA에서 모두 원산지 확인

을 위하여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 증명서류 확인을 위해

서 중․ASEAN, 중․칠레 FTA에서는 간접검증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중․파키스탄 FTA에서는 증명서류 확인을 위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

어 있지 않다. 

원산지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중․ASEAN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의 원산지 발급기관에 검증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는 것

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반면 중․칠레 FTA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에 

31) 중․ASEAN FTA 원산지규정의 제5항의 누적 원산지규정은 다음과 같다: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products which comply with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Rule 2 and which are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materials for a finished product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product has taken place provided 
that the aggregate ACFTA content (i.e. full cumulation, applicable among all Parties) on the 
final product is not less than 40%.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 37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

성이 의심될 때는 언제라도 수출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증명서의 사본을 

보내며 의심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수출국에서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

은 수출자에 대하여 여하한의 필요한 조사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 검증을 

요청한 세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서류의 진실성과 원산지 증명의 

진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검증 결과를 회신 받는다. 6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을 시 혹은 회신에서 서류

의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결정한 정보가 불충분 할 경우에 수입 세관은 관

세혜택 부여를 거절할 수 있다. 중․ASEAN FTA에서는 원산지 검증을 수

행하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the issuing government authorities)으

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중․칠레 FTA에서는 수출국의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the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ies)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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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법률과 기체결 FTA 협정문상에

서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

요 산업별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해 보고, 한ㆍ중 FTA에 

대비하여 원산지규정의 설정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국과 중국 양국이 공통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인 칠레와 ASEAN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산업별 제품에 대한 FTA와 연관된 분석을 위해 

통일산업분류기준인 HS 분류구조를 이용하여 자동차산업(87류), 전자산업(85

류), 섬유산업(50~63류), 일반기계(84류)32)에 한해 FTA 협정문상에 나타난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33) 

32) 산업별 HS 코드수가 많아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요약․정리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특징 위주로 분석
하였다.

33) 통상 FTA 원산지 협상은 HS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 산업별 HS 4단위 혹은 6단위에 속하는 품
목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품목 위주로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간략하게 관세율과 교역구조를 살펴보았는데 한ㆍ중 간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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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WTO 가입 이전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제계획하의 국유기업 체제하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2002년 중국의 WTO 가

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이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자동차산업이라 볼 수 있

는데, 선진국 자동차기업의 대규모 진출로 인해 기술수준의 빠른 향상을 보

이고 있다.34)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산업

으로,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

이다.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교역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4년을 기준

으로 자동차산업(87류) 관련 한국의 대중 수입수입액은 HS 4단위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 대중 수출액은 약 21억 달러이다.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7.5%, 중국의 관세율은 

18.93%이다. HS 4단위 품목별 적용관세율과 무역구조를 [표 4-1]에 정리해

보았다. 

[표 4-1]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대중 수출은 트랙터용 부품(HS 8708)과 승

용차(HS 8703), 대중 수입은 이륜자전거(HS 8712), 트랙터용 부품(HS 

8708), 모터사이클용 부품(HS 8714), 트레일러용 부품(HS 8716)에 집중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승용차의 경우 전체 대중 수출액

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쓰인 수출입 데이터는 KITA에서, 관세율 데이타는 UNCTAD- 
TRAINS에서 얻었는데 UNCTAD-TRAINS Online에서는 HS를 기반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의 관세, 
비관세, 수출입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34) 최백렬 외(2005), pp. 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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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목명
MFN 관세율(%) 무역규모(천 달러)

중국 한국 대중 수출 대중 수입

8701 트랙터 7 6 501 290 

8702 10인 이상 수송용의 자동차 27.97 14,524 -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34.33 8 419,162 952 

8704 화물자동차 17.96 10 3,231 11 

8705
특수용도차량(예: 구난차ㆍ기중기차ㆍ

소방차 등)
12.69 8 7,675 159 

8706 엔진을 갖춘 섀시 16.52 8 15,357 125 

8707 트랙터와 특수용도차량의 차체 29.30 8 2,747 5 

8708
트랙터와 특수용도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14.09 8 1,631,920 47,992 

8709
공장ㆍ창고ㆍ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 사용하는 트랙터 

9.20 8 614 768 

8711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
44.58 8 249 5,804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 
14.43 8 2 50,518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 5 0 11 1,301 

8714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13.22 7.2 2,195 19,481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20 8 135 6,627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11.25 8 3,733 9,902 

총 2,102,056 143,935 

자료: UNCTAD-TRAINS; KITA.

❚ 표 4-1. 2004년 자동차산업의 관세율과 무역구조 ❚

중국의 관세율 구조는 [표 4-2]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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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관세율

(평균)

한국 중국

HS 4단위 품목수 비중(%) HS 4단위 품목수 비중(%)

20% 이상  0 0 5  33.3

10% 이상 20% 미만  1 7.14 7  46.7

5% 이상 10% 미만 12 85.7 3  20.0

5% 미만  0 0 0   0.0

0%  1 7.14 0   0.0

총  14개 100  15개    100

주: HS 4단위 기준으로 품목별 MFN 관세율을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 표 4-2. 2004년 자동차산업의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자동차산업에 대한 원산지결

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자동차산업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 중․칠레, 중․ASEAN FTA에서 모두 공제법으로 40%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다만 중․칠레 FTA에서는 승용차(HS 8702), 화물자동차(HS 

8704), 트랙터와 특수용차량의 차체(HS 8707), 트랙터용 부품(HS 8708), 

이륜자전거(HS 8712)는 예외적으로 공제법으로 50%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ㆍ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

가치기준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한ㆍASEAN FTA

에서는 일반적인 원칙(CTH 혹은 공제법 4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이 

적용되나, 이에 대한 예외로 승용차(HS 8703), 트럭(HS 8404), 트랙터용 

부품(HS 8708) 등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일 경우 원

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주요 교역 품목에 대한 한국과 중국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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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중국

한ㆍ칠레 FTA 한ㆍASEAN FTA 중ㆍ칠레 FTA 중ㆍASEAN FTA

승용차

(HS8702)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트럭

(HS8704)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트랙터용

부품

(HS 8708)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이륜자전거

(HS 8712)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모터사이클용

부품

(HS 8714)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자료: 각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4-3. 자동차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

기본적으로 한ㆍ칠레, 한ㆍASEAN FTA에서 공제법과 직접법을 선택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의 표에서는 공제법만을 이용하

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정리하였다.35) 여타 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전자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의 하나로서 산업성장과 

35)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은 공제법으로, 우리 업계에서도 공제법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직접법을 사용할 경우 역내산 재료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재료 중 역
내산인 모든 재료의 원가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영업기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다. 이에 분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공제법만을 고려하였다(이명구 2007b,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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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품목명
MFN 관세율(%) 무역규모(천 달러)

중국 한국 대중수출 대중수입

8501 전동기와 발전기 10.03 7.08 69,386 314,094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10 6.47 19,214 1,396 

8503 전동기 .발전기 부분품 6.5 8 95,824 65,405 

8504 변압기ㆍ전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7.48 6.75 421,311 690,504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 
7.6 8 28,598 51,950 

8506 일차전지 14.57 8.56 2,757 8,149 

8507 축전지 10.20 8 182,478 162,548 

8509 가정용전기기기 19.92 8 11,890 39,749 

8510 면도기와 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26.13 8 25 7,836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와 개폐기

7.33 5.50 14,427 2,527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 기기 9.70 8 31,139 5,682 

8513 휴대용 전등 15.13 8 146 5,201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가열기

2.8 4.21 23,892 2,712 

8515
전기식ㆍ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 등의 납쨈 또는 

용접용의 기기

9.25 7.30 107,944 4,656 

8516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진신용 기기,영상전화기 23.49 8 48,564 116,400 

8517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재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기기
0 0 40,157 214,852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7.81 6 223,899 345,712 

8519 카세트플레이어, 기타 음성재생기 26.25 8 16,170 28,740 

8520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 기타 음성기록기 25.83 8  4,732 189,330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28.15 8 9,189 25,630 

8522 제8519-8521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30.31 6.86 359,933 105,607 

8523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비슷한 

현상기록용의 매매체
6.46 0 26,571 34,368 

8524 음성, 기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에이프, 기타 매체

4.74 4.87 12,403 5,858 

8525 무선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텔레비전 카메라 
9.54 4.17 568,736 194,484 

8526 항해용 무선기기, 무선원격조절기기 3.50 8 9,052 15,779 

8527 무선전화, 라디오방송의 수신용 기기의 기기 15.19 7.82 23,875 99,917 

❚ 표 4-4. 2004년 전자산업의 관세율과 무역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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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품목명
MFN 관세율(%) 무역규모(천 달러)

중국 한국 대중수출 대중수입

8528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23.30 8 14,419 62,560 

8529 라디오방송용, 텔레비전용 수신기기(제8525호 

내지 제8528호) 등의 부분품
3.29 7.03 3,449,923 544,760 

8530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공항용의 신호, 
안전교통관제기기(전기식의 것) 8 8 38  724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5.63 5.33 439,663 557,410 

8532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0 0 109,295 174,579 

8533 전기저항기 0 0 31,120 50,352 

8534 인쇄회로 0 0 328,434 146,284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전압 

1,000V 초과) 12.67 8 21,481 11,378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 (전압 1,000V 이하) 6.44 6.63 179,022 316,473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7.55 8 70,076 27,719 

8538
전기 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제8535호ㆍ제8536호 또는 제8537호) 등의 

부분품

7.35 8 88,655 52,436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 8.38 7.83 188,090 81,917 

8540 열전자관ㆍ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8.76 8 1,012,837 149,504 

8541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
0 0 302,906 329,769 

8542 전자집적회로 0 0 2,661,598  1,028,238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 3.31 5.62 112,456 519,338 

8544 절연, 전선ㆍ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

7.31 6 476,800 503,593 

8545 탄소전극, 탄소브러쉬, 램프용 탄소와 기타 

흑연ㆍ탄소 제품
9.88 6.5 1,335 13,953 

8546 애자 9.83 8 32 2,337 

8547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

8.33 8 20,021 3,762 

8548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12.00 8 95,899 355,105 

총 11,956,412  7,671,277 

자료: UNCTAD-TRAINS; KITA.

❚ 표 4-4.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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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제품, 첨단제품을 탄생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

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생산이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산업은 현재 가공 조립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제품의 구성으로 볼 때 한중의 주력 경쟁우위제품이 뚜

렷하게 구분되어 확실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양국간 수

출경쟁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36)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의 무역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자산업(85류) 관련 한국의 대중 수입 품목은 HS 6단

위 기준으로 총 269개 품목이고 대중 수입액은 약 76.7억 달러, 대중 수출 

품목은 HS 6단위로 총 254개 품목으로 대중수출액은 약 119.6억 달러이다.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5.97%, 중국의 관세율은 9.54%이다. HS 4단위 기준으로 총 47개 품목의 

관세율과 무역규모는 [표 4-4]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반도체 관련 품목(HS 코

드 8541, 8542),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 열전자관(HS 8540), 무선전화 

관련 품목 (HS 8525) 등, 대중 수입은 반도체 관련품목(HS 8541, 8542), 

변압기(HS 8504), 전기식 음향기기(HS 8531),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 

기타 전기기기(HS 8543)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산업 관련 품목에 있어 반도체 관련 품목, 디스크 등 기억장치(HS 

8523), 인쇄회로(HS 8534), 축전기(HS 8532), 전화기기(HS 8517), 전기저

항기(HS 8533)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평균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한

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전 관련품목인 헤드폰(HS 

8518), 카세트플레이어(HS 8519), 기타 음성기록기(HS 8520), 기타 음성기

록기 및 재생용기기의 부분품(HS 8522), 텔레비전수신용기기(HS 8528) 등

36) 주대영(2006).



46│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MFN 관세율

(평균)

한국 중국

HS 4단위 품목수 비중(%) HS 4단위 품목수 비중(%)

20% 이상  0   0  7 14.9

10% 이상 20% 미만  0   0  9 19.1

5% 이상 10% 미만 37 78.7 20 42.6

5% 미만  3  6.4  5 10.6

0%  7 14.9  6 12.8

총 47 100 47 100

주: HS 4단위 기준으로 품목별 MFN 관세율을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 표 4-5. 2004년 전자산업의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

에 중국은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동기의 부분품(HS 8503), 전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HS 8505),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 전기회로 관련기기(HS 8536), 전기회로 관련기기 부분품

(HS 8538) 및 기타 전기기기(HS 8543) 등이 그 예이다. 이런 경우 한국이 

관세를 인하해야 할 입장이 된다.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구조는 [표 4-5]와 

같다.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상기의 교역품목 중 무관세 품목을 제외하고 주요 교역품목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 [표 4-6]에 정

리해 보았다. 

자동차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산업에서도 중국은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중ㆍ칠레 FTA에서 가정용 전기기기(HS 8509),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HS 8516), 광섬유케이블(HS 8544)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법으로 50%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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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중국

한ㆍ칠레 FTA 한ㆍASEAN FTA 중ㆍ칠레 FTA 중ㆍASEAN FTA

변압기

(HS8504)
8504.10-8504.50: 
CTH or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8504.90: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04.40: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마그네틱테

이프녹음기

(HS8520)

CT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무선전화 

관련품목

(HS 8525)

CT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25.30은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무선기기

부분품

(HS8529)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전기식의 

음향기기

(HS 8531)

8531.10-8531.90: 
CTH or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8531.90: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열전자관

(HS 8540)
8540.11-8540.89: 
CTH or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8540.91-8540.99: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40.20, 8540.40, 
8540.60, 8540.72, 
8540.89, 8540.91: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540.71: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자료: 각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4-6.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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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한ㆍ칠레 FTA에서는 주로 CTH 위주의 세번변경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거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ASEAN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HS 6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의 대중 수출ㆍ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인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의 경우 한ㆍ칠레

FTA에서는 CTH만을 적용, 한ㆍASEAN FTA에서는 CTH를 적용하거나 

공제법으로 40%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반면, 중ㆍ칠레, 중ㆍASEAN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여 공제법으로 40% 이상이면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섬유산업의 경우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수출신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02년 WTO 가입과 2005년 다자간섬유협정(MFA) 폐지 등의 영향

으로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중국 섬유산업의 세

계시장점유율이 약 2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

반 이후 국내 설비투자 감소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확대 등으로 수출이 

크게 둔화됨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기준으

로 2.7%에 지나지 않는다.37) 

2004년을 기준으로 섬유산업(50~63류)38) 관련 한국의 대중 수입 품목은 

37) 박 훈(2006), p. 43~44.

38) 50류는 견, 51류는 양모ㆍ섬수모ㆍ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2류는 면, 53류는 기타 식물성 방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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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품목명

중국 관세율

(%)

수출액

(천 달러)

비중

(%)

5903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함)
10.00 344,158 12.5 

6006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2.21 281,858 10.3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14.20 275,456 10.0 

5402 합성필라멘트사 5.09 259,695 9.4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 5.00 182,205 6.6 

6005 경편직 직물류 12.39 114,391 4.2 

5501 합성필라멘트토우 5.00 101,253 3.7 

6001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함)

12.80 87,622 3.2 

5603 부직포 12.23 78,841 2.9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3.30 63,039 2.3 

6004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제6001호의 것을 제외함)

12.40 61,757 2.2 

6217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16.80 55,447 2.0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함)
16.92 51,428 1.9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10.38 50,174 1.8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함)
11.20 44,876 1.6 

❚ 표 4-7. 2004년 섬유산업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4류는 인조필라멘트, 55류는 인조스테이플섬유, 56류는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류는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
유제의 바닥깔개, 58류는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류
는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60류는 메리
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61류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함), 
62류는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함), 63류는 제품으로 된 방
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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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품목명

중국 관세율

(%)

수출액

(천 달러)

비중

(%)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

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 등
17.97 44,871 1.6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함)
10.10 40,280 1.5 

5408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14.29 36,586 1.3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

블레이저ㆍ긴 바지 등
18.42 36,029 1.3 

5804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과 레이스 13.03 34,478 1.3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함)
10.00 32,774 1.2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14.02 27,149 1.0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4.43 26,158 1.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함)
5.00 23,845 0.9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10.93 22,732 0.8 

5007 견직물 10.00 20,138 0.7 

5801 파일직물ㆍ셔닐직물 12.22 19,428 0.7 

5810
자수포(원단상ㆍ스트립상 또는 모티프상으로 된 

것에 한함)
13.35 18,892 0.7 

5607 끈ㆍ코디지ㆍ로프 및 케이블 6.85 17,413 0.6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 7.67 16,366 0.6 

상위 30개 품목 2,469,339 89.8

전체 품목 2,749,134 100

자료: UNCTAID-TRAINS; KITA.

❚ 표 4-7. 계속 ❚

HS 6단위 기준으로 총 795개 품목이고 대중 수입액은 약 33.4억 달러, 대

중 수출 품목은 HS 6단위로 총 744개 품목으로 대중 수출액은 약 2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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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품목명

한국 관세율

(%)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62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

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 등
13.00 398,795 11.9 

6110
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3.00 391,579 11.7 

620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

블레이저ㆍ긴 바지 등
13.00 360,242 10.8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함.)
10.00 171,987 5.2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 8.00 147,713 4.4 

62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13.00 142,501 4.3 

6109 티셔츠ㆍ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13.00 141,856 4.2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함) 

10.00 99,821 3.0 

6202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

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ㆍ윈드치터 등
13.00 83,132 2.5 

5007 견직물 13.00 80,431 2.4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ㆍ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13.00 62,867 1.9 

620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

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ㆍ윈드치터 등
13.00 62,480 1.9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10.00 59,996 1.8 

6211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 및 기타 의류 13.00 54,301 1.6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함) 

8.00 46,260 1.4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8.00 42,782 1.3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8.00 42,138 1.3 

❚ 표 4-8. 2004년 섬유산업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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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품목명

한국 관세율

(%)

수입액

(천 달러)

 비중

(%)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13.00 37,088 1.1 

6305 포장용의 빈 포대 8.00 36,549 1.1 

6302 베드린넨ㆍ테이블린넨ㆍ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13.00 30,975 0.9 

5105 양모ㆍ섬수모 또는 조수모 1.00 30,221 0.9 

6212
브래지어ㆍ거들ㆍ콜셋ㆍ브레이스ㆍ서스펜더ㆍ가

아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13.00 30,178 0.9 

5801 파일직물ㆍ셔닐직물 13.00 29,524 0.9 

6207
남자 또는 소년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ㆍ언더팬츠파자마ㆍ목욕용 가운 등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3.00 28,301 0.8 

6208
여자 또는 소녀용의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ㆍ슬립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 등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3.00 27,975 0.8 

5402 합성필라멘트사 8.00 27,549 0.8 

61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ㆍ셔츠 및 

셔츠브라우스
13.00 26,073 0.8 

5516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10.00 24,595 0.7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

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긴 바지 등
13.00 24,553 0.7 

5002 생사(꼰 것은 제외 ) 32.97 23,667 0.7 

상위 30개 품목 2,766,129 82.9

전체 품목 3,338,488 100

자료: UNCTAID-TRAINS; KITA.

❚ 표 4-8. 계속 ❚

달러에 이른다.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10.29%, 중국의 관세율은 12.75%이다. 

[표 4-7]과 [표 4-8]에 HS 4단위 기준으로 상위 30개 품목의 관세율, 교

역량 및 비중을 정리해보았다. 

섬유산업 관련 품목은 제품공정별로 보아 섬유원료 → 섬유사 → 직물 →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즉 섬유원료(면웨이스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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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섬유원료, 기타섬유원료), 섬유사(견사류, 모사, 면사, 합성ㆍ재생섬유사, 기

타섬유사), 직물(면질물, 견직물, 모직물, 합성섬유직물, 재생섬유직물, 화학섬

유편직물, 기타직물), 의류(직물제의류, 편물제의류, 기타의류), 기타 섬유제

품(끈과 망, 부직포 등) 등으로 HS 코드가 분류39)될 수 있다. 

상기의 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직물류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HS 5407),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류(HS 5903), 메리야스편물(HS 6001)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밖에 섬유

류에는 합성필라멘트사(HS 5402), 원료에는 합성필라멘트토우(HS 5501) 등

이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중수입은 주로 의류에 집중되고 

있는데 여성용 슈트(HS 6204), 가디건(HS 6110), 남성용 슈트(HS 6203), 남

성용 셔츠(HS 6025)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 직물류에서는 면직물(HS 5208), 

견직물(HS 5007) 등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에

서 한국은 중국에 직물과 섬유원료를 수출하고 의류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중국내 생산 확대와 고부가가

치화가 진전되면서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한편 평균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나, 합성필라멘트사(HS 

5402)와 같이 한국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도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구

조는 [표 4-9]와 같다. 

39) 섬유원료인 면웨이스트에는 HS 5203, 화학섬유원료는 HS 5501-7, 기타섬유원료는 HS 5104-5, 
5303-5에 해당되는 품목이 속해 있다. 섬유사인 견사류에는 HS 5004-6, 모사는 HS 5106-10, 면사는 
5204-7, 합성/재생섬유는 5402-5, 540110, 540610, 540120, 540620, 기타 섬유사는 HS 5306-8, 
5604-5에 해당되는 품목이 속해 있다. 직물인 면직물에는 HS 5208-12, 580211, 580310, 580121, 
580122-6, 580219, 580220-9, 견직물은 HS 5007, 모직물은 HS 5111-13, 551513, 합성섬유직물은 
HS 5407-15, 5902, 580131-6, 재생섬유직물은 HS 5408, 5516, 580190, 화학섬유편직물은 HS 
600122, 600192, 600293, 590691에 해당되는 품목이 속한다. 의류인 직물제의류는 HS 6201-8, 
6210-1, 620910-100, 620920-1000, 620930-1000, 620990-1000, 편물제의류는 HS 6101-12, 
6114, 6117, 611511-9, 611300, 기타의류는 HS 6116, 611520-99에 해당되는 품목이 속한다. 끝으로 
기타섬유제품으로는 끈과 망에 HS 5607, 5608, 5609, 부물류에는 HS 5701-5, 5805, 5904 등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6, p.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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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관세율

(평균)

한국 중국

HS 4단위 품목수 비중(%) HS 4단위 품목수 비중(%)

20% 이상 2 1.3 3 1.4

10% 이상 20% 미만 67 44.7 97 68.8

5% 이상 10% 미만 68 45.3 41 29.1

5% 미만 13 8.7 1 0.70

0% 0 0 0 0

총 150 100 142

주: HS 4단위 기준으로 품목별 MFN 관세율을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 표 4-9. 2004년 섬유산업의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섬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국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중ㆍ

칠레 FTA에서는 51류, 5204-5212, 5301, 5306, 5309, 5311, 54~63류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중ㆍASEAN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섬유제품에 대해서 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은 2단위 혹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의류제품(61~62

류)은 세번변경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조합기준이 적

용된다. 한ㆍ칠레, 한ㆍASEAN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표 4-10]에 정리해보았다. 한ㆍ칠레 FTA에서는 한ㆍASEAN FTA에

서와 달리 원사기준(yarn forward)40)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0) 섬유ㆍ의류 제조공정은 대체로 ‘섬유원료(fiber) → 원사(yarn) → 제직(weaving)ㆍ편직(knitting) → 재단 
(cutting) → 봉제(sewing) → 날염(printing)’을 거치게 되는데,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은 원사 
이후의 공정이 모두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패브릭포워드
기준(fabric-forward rule)은 제직부터 이후의 염색과 봉제공정이 당사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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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ㆍ칠레 FTA 한ㆍASEAN FTA

견(50류)

견(HS 5001-5003) CC CC or 공제법 40% 이상

견사(HS 5004-5006) CTH CTH or 공제법 40% 이상

견직물(HS 5007) CTH CTH or * or 공제법 40% 이상

모(51류)

양모(HS 5101, 5105) CC CC or 공제법 40% 이상

모사(HS 5106-5110) CTH CTH or 공제법 40% 이상

모직물(HS 5111-5113) yarn forward CTH or * or 공제법 40% 이상

면(52류)

면(HS 5201-5203) fiber forward CC or 공제법 40% 이상

면사(HS 5204-5206) fiber forward CTH or 공제법 40% 이상

면직물(HS 5208-5212) yarn forward CTH or 공제법 40% 이상

기타식물

성섬유

(53류)

기타식물성섬유(HS 5301-5305) CC CC or 공제법 40% 이상

기타식물성섬유사(HS 
5306-5308)

CTH CTH or 공제법 40% 이상

기타식물성섬유직물(HS 
5309-5311)

CTH CTH or * or 공제법 40% 이상

인조필라

멘트사

(54류)

인조필라멘트사(HS 5401-5406) CC CC or 공제법 40% 이상

인조장섬유직물(HS 5407-5408) yarn forward CTH or 공제법 40% 이상

인조단

섬유

(55류)

인조단섬유(HS 5501-5507) fiber forward CC or 공제법 40% 이상

인조단섬유사(HS 5508-5511) fiber forward CC³ 

인조단섬유직물(HS 5512-5516) yarn forward CTH or 공제법 40% 이상

워딩, 부직포 등(56류) CC CC or 공제법 40% 이상

카펫, 양탄자(57류) CC CC or 공제법 40% 이상

특수직물, 레이스(58류) yarn forward¹ CC or 공제법 40% 이상

도포, 코팅직물(59류) CC/CTH CC or 공제법 40% 이상

메리야스편물(60류) yarn forward² CTH or *

의류(61~63류) yarn forward
CC+재단ㆍ봉제 or 공제법 40% 
이상⁴

주: *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1) 단, 인조단섬유사 사용시 fiber forward
2) 단, 면(52류), 인조섬유(HS 54, 59류) 사용시 fiber forward
3) 단, 소매용의 인조단섬유사(HS 5511)에 한해 CC or 공제법으로 40% 이상
4) 단, 63류에 한해 fabric forward 적용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2007. 5)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4-10. 섬유산업의 한국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

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원사 생산단계부터 모든 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해야 하는 원사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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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소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 간 FTA 원산지규정의 차이

점을 찾을 수 있다. 섬유제품에 한해 한ㆍ칠레, 한ㆍASEAN FTA에서는 세

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중량기준으로 각각 8%, 10% 이하일 경우 원산지로 간주

하고 있다(표 3-3 참고). 하지만 중국은 중ㆍ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미소기

준 조항41)을 마련하였으나, 동 조항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해 본 결과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농수산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동 

기준의 적용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1980년 이후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거쳐 중국의 기계산업은 이미 상

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생산량 지표를 보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규모면에서 크게 능가하고 있다.42) 2000년 

이후 중국 기계산업의 연평균 생산증가율은 22.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

며, 한국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생산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시장의 급부상과 동북아 분업구조의 가

속화와 함께 범용성 부품과 제품에 대해서는 양국간 경합관계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3)

41) 중ㆍ칠레 FTA 협정문 본문 Article 21 De Minimis: A good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nnex 3,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even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ion not meeting 
th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requirement does not exceed 8% of the value of the given 
good,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17.

42) 2003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의 교역량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1,95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독일 1,745억 달러, 일본 937억 달러에 이어 중국은 76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한국은 307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박광순 200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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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품목명

중국 관세율

(%)

수출액

(천 달러)

비중

(%)

8473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머신(8469호) 내지 기타의 

사무용기기(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3.08 3,405,515 35.02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0.00 2,221,971 22.85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6.20 1,015,686 10.44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9.03 290,363 2.99 

8431
폴리태글과 호이스트(8425호) 내지 기타의 이동ㆍ정지ㆍ

채굴 등의 기계(8430호)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79 239,912 2.47 

8429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

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 등
6.75 215,403 2.22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3.75 150,559 1.55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7.31 150,181 1.54 

8419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

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

11.97 149,526 1.54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9.37 124,065 1.28 

8447
편직기ㆍ스티치 본딩기와 짐프사ㆍ튜울ㆍ레이스ㆍ

자수포ㆍ트리밍ㆍ브레이드 또는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 기계

8.06 100,377 1.03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12.82 86,344 0.89 

8462

단조ㆍ해머링ㆍ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 
굽힘ㆍ접음ㆍ교정ㆍ펼침ㆍ전단ㆍ펀칭ㆍ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9.69 85,964 0.88 

8451

수세용ㆍ청정용ㆍ쥐어짜기용ㆍ건조용ㆍ다림질용ㆍ프레

스용ㆍ표백용ㆍ염색용ㆍ침지용 둥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

11.05 84,053 0.86 

❚ 표 4-11. 2004년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

43) ｢한ㆍ중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국 간 협력방안｣(2006, 12), KIET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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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ㆍ유닛 컨스트럭션 머신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7.57 77,255 0.79 

8481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5.67 71,545 0.74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와 기타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와 직기(8446호) 또는 편직기, 레이스 등의 

제조용 기계(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10.01 64,296 0.66 

8415 공기조절기 15.55 62,979 0.65 

8421 원심분리기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8.55 57,764 0.59 

8428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
6.11 55,783 0.57 

8466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 기계(8456호) 내지 목재, 
경질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직물의 

가공기계(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

4.71 50,555 0.52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ㆍ튜브ㆍ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9.00 49,209 0.51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9.68 49,189 0.51 

8446 직기(직조기) 9.25 40,780 0.42 

8464
석ㆍ도자기ㆍ콘크리트ㆍ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0.00 39,615 0.41 

8459
금속 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로서 드릴링ㆍ보링ㆍ밀링ㆍ

나선가공 또는 태핑용으로 사용되는 것
11.40 38,227 0.39 

8413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00 37,903 0.39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18.94 33,606 0.35 

8418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16.22 33,003 0.34 

8444 인조섬유의 방사 .연신 .텍스춰 또는 절단용의 기계 10.00 30,857 0.32 

상위 30개 품목 9,112,485 93.71

전체 품목 9,724,271 100.00 

자료: UNCTAID-TRAINS; KITA.

❚ 표 4-1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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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0.00 1,387,671 44.16 

8473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싱머신(8469호) 내지 기타의 

사무용기기(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89 940,812 29.94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7.81 121,351 3.86 

8481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8.00 102,982 3.28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8.63 63,322 2.02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6.45 38,503 1.23 

8415 공기조절기 8.00 33,451 1.06 

8431
폴리태클과 호이스트(8425호) 내지 기타의 

이동ㆍ정지ㆍ채굴 등의 기계(8430호)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1.00 32,721 1.04 

8467 수지식 공구 7.80 30,566 0.97 

8483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등

6.15 29,848 0.95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0.00 29,806 0.95 

8428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

텔레페릭)
0.00 24,789 0.79 

8413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00 23,535 0.75 

8419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

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등

7.57 22,664 0.72 

8402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보일러 8.00 22,457 0.71 

8421 원심분리기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6.74 17,883 0.57 

8452
재봉기(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 제외),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ㆍ밑판ㆍ덮개와 

재봉기용 바늘

8.00 16,087 0.51 

❚ 표 4-12. 2004년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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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

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0.00 14,477 0.46 

8424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56 14,449 0.46 

8470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ㆍ회계기ㆍ우편요금계기ㆍ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금전등록기

0.00 13,346 0.42 

8418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8415호의 공기조절기 제외)
8.00 12,579 0.40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7.56 11,183 0.36 

8409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8407호)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7.79 9,935 0.32 

8443

플레이트, 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계류ㆍ장치 및 장비 

등(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

복사기와 팩시밀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7.43 9,589 0.31 

8423 중량측정기기와 각종의 저울추 8.00 8,631 0.27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

주화계수포장기ㆍ연필절삭기ㆍ천공기 또는 지철기)
7.20 8,507 0.27 

8425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 윈치와 캡스턴 및 잭 0.00 7,019 0.22 

8406 증기터빈 8.00 5,997 0.19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 8.00 5,415 0.17 

8454 전로ㆍ레이들ㆍ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 8.00 5,060 0.16 

상위 30개 품목 3,064,635 97.53 

전체 품목 3,142,232 100.00 

자료: UNCTAID-TRAINS; KITA.

❚ 표 4-12.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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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관세율

(평균)

한국 중국

HS 4단위 품목수 비중(%) HS 4단위 품목수 비중(%)

20% 이상  0  0.0  0  0.0

10% 이상 20% 미만  0  0.0 25 29.8

5% 이상 10% 미만 68 82.9 46 54.8

0% 초과 5% 미만  3  3.7 44 13.1

0% 11 13.4  2  2.4

총 82 100.0 84 100

주: HS 4단위 기준으로 품목별 MFN 관세율을 이용함. 
자료: UNCTAID-TRAINS.

❚ 표 4-13. 2004년 일반기계 산업의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의 교역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84류) 관련 한국의 대중 수입 품목은 HS 6단위 기

준으로 총 424개 품목이고 대중 수입액은 약 31.4억 달러, 대중 수출 품목

은 HS 6단위로 총 458개 품목으로 대중 수출액은 약 7.2억 달러에 이른다.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6.23%, 

중국의 관세율은 8.48%이다. [표 4-11]과 [표 4-12]에 HS 4단위 기준으로 

상위 30개 품목의 관세율, 교역량 및 비중을 정리해보았다. 

 상기의 표를 통해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대중 수출입은 워드프로세싱머신 

부분품(HS 8473), 자동자료처리기계(HS 8471), 기체압축기(HS 8414), 이류

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류(HS 8479)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대중 수출의 약 23%, 대중 수입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자료처

리기계(HS 8471)의 경우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양국의 관세율 구조는 

[표 4-13]과 같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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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상기의 주요 교역제품 중 무관세 품목은 제외하고 주요 교역품목과 중국

에서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냉장고, 세탁기)을 중심으로 

양국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하여 [표 4-14]에 정리해

보았다. 

일반기계산업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간단한 형태이며, 중ㆍ칠레 FTA에서는 냉장고(HS 

8418),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에 따른 재료 처리하는 기계(HS 8419), 원심분

리기(HS 8421), 분무용기기(HS 8424), 크레인(HS 8426), 불도저(HS 8429), 

크레인, 불도저 등 기계부분품(HS 8431), 세탁기(HS 8450), 건조용기계(HS 

8451), 주물용 사형 성형기(HS 8474), 탭(HS 8481)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법 50% 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ㆍ칠레 FTA에서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세번변경기준만

을 적용하거나, CTH 또는 CTSH와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ASEAN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창문형 공기

조절기(HS 8415.10), 금속도금기(HS 8479.91), 기타기기(HS 8479.89)44), 

볼베어링(HS 8482.10)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창문형 공기조절

기의 경우 공제법으로 45% 이상, 금속도금기(HS 8479.91)와 기타기기(HS 

8479.89)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CTSH가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인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4) 기타기기(HS 8479.89)에는 가발제조기, 가마니제조기, 공기청청기, 도포기, 마루 닦는 기계, 진공청
소기, 반도체 제조용 조립기, 자동차세척기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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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중국

한ㆍ칠레 FTA 한ㆍASEAN FTA 중ㆍ칠레 FTA 중ㆍASEAN FTA

기체압축기

(HS 8414)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워드프로세싱

머신부분품

(HS 8473)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이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

(HS 8479)

8479.10-8479.89: 
CTH or CTSH 및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479.90: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8479.81, 8479.89: 
CTS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냉장고

(HS 8418)
8418.10-8418.50: 
CTSH
8418.61-8418.69:
CTSH 및 공제법 

45% 이상

8418.91-8418.99는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세탁기

(HS 8450)
CTH or
CTSH 및 공제법 

45% 이상

단, 8450.90에 한해 

CTH

CTH or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0%)

자료: 각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표 4-14.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FTA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FTA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관

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내산 물품을 어떠한 판정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

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과 원

산지확인절차로 나누어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원산지결정기준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한ㆍ중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양국이 공통적으로 FTA를 체결한 칠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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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에 대비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의 설정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완전생산기준

한ㆍ칠레, 한ㆍASEAN, 중ㆍ칠레, 중ㆍASEAN FTA 등 4개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살펴본 결과, 각 FTA에서 모두 기본적인 원산지결정기

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생산기준의 경

우 수산물의 원산지 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의 요건을 정의함에 있어 양국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칠레, 한ㆍASEAN FTA에서는 기국조건

과 등록조건을 동시에 만족될 경우에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반

면, 중ㆍ칠레 FTA에서는 기국조건과 등록조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중ㆍASEAN FTA에서는 기국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에 준하는 민감성을 가지는 만큼 수산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기국조건과 등록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나. 실질변형기준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한ㆍ중 양국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번변경기준을 위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하며 중ㆍ칠레 FTA에 한해 매우 명료하고 간단

한 세번변경기준을 보충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강문성 외(2003)에서는 

한ㆍ중ㆍ일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제언에서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

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3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되, 기본적으로는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품목의 특성, 3국의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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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

가치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검토해 본 결

과, 세번변경기준을 위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

과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모든 품목에 대

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중ㆍ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 역시 매우 제

한적인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단계에서 

중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중ㆍ호주 FTA 협상일지를 살펴보면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진행했던 FTA 

원산지규정 협상과 달리 중ㆍ호주 FTA 협상의 경우에는 양측이 원산지규정

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고수함으로써 협상진전에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번변경기준을 기반으

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중ㆍ호주 FTA 협상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는 

바이다.45)

한ㆍ중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마련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자동차, 전자, 섬유, 일반기계 등 4개 산업에 

한정하여 한ㆍ중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을 중심으로 양국의 품목별 원산지결

정기준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라도 많은 경우에 세번변경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

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여부가 각 산업별 원산지

규정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자산업의 경우 한ㆍ칠레 

45) 중ㆍ호주 FTA는 한ㆍ중 FTA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협상이라고 사료된다. 이유인즉 중국
의 기체결 FTA중에는 선진국과 체결된 협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하여, 중ㆍ호주 FTA는 서비스, 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중ㆍ호주 FTA 관련자료: http://www.dfat.gov.au/geo/chi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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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는 전동기의 부분품(HS 8503), 카세트플레이어ㆍ마그네틱녹음기ㆍ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HS 8522), 기록이 안 된 음

성기록용 매체(HS 8523), 기록된 레코드(HS 8524), 무선전화용 송신기기ㆍ

레이다기기ㆍ무선전화용 수신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HS 8529), 인쇄

회로(HS 8534),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HS 8536), 필라멘트램프(HS 8539), 

절연전선ㆍ케이블(HS 8544), 탄소전극(HS 8545), 애자(HS 8546), 비금속

제의 전기용 도관(HS 8547),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HS 8548) 등 

많은 품목에 세번변경기준만이 적용되고 있으며,46) 일반기계산업의 경우에도 

많은 품목에 세번변경기준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섬유산업

의 경우에는 주요공정기준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세번변경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47)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한ㆍ중 FTA에서는 

한ㆍASEAN FTA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를 마련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되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FTA 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위주로 원산지규정을 규정해온 만큼, 각 품목별 심층적인 검토를 토대로 한ㆍ

중 FTA에서도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전략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품목별 역내부가가치 인정비율의 결정 역시 

협상단계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한ㆍ중간 교역구조를 감안해야 하는 기

술적인 문제이며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중

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

46) 이상 HS 4단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47)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ㆍ칠레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만을 적용하는 품목은 없으나, 트랙터(HS 8701),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HS 8702), 수송용 자동차(HS 8703), 화물자동차(HS 8704), 특수용도차량
(HS 8705)은 부가가치기준만을 단일기준으로 적용하고, 엔진을 갖춘 섀시(HS 8706)에 한해 CC 및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품목은 혼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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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내부가가치 인정비율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공통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공제법을 기준으로 역내부가

가치비율이 우리나라의 FTA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45~55%, 전자산업의 

경우 45~55%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의 FTA에서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40%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역내부가가치 인정비율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 산업의 경우 우리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

큼 가능한 엄격하지 않도록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규정은 향

후 산업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전망을 반영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48)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보충해 주는 기준으로 양국의 각 FTA별로 누

적기준, 직접운송원칙, 소매판매용 포장용품과 포장용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는 반면, 불인정공정 조항과 미소기준 등

은 그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한중 양국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 표 3-4, 표 3-6 참고). 특히 중ㆍ칠레 FTA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미소기준의 경우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중량기준으로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한ㆍ중 FTA에서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인정 여부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ㆍ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48) 강문성 외(2003).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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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협상단계에서 중국측에 역외가공 특례조항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에는 개성공단과 같

은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한 사례가 없어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나 중국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2. 원산지확인절차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확인절차는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

도로 대별된다. 앞서 한ㆍ중 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확

인절차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에 따라 자율증

명제와 기관증명제를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ㆍ칠레 FTA에서는 자율

증명제를, 한ㆍASEAN FTA에서는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은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에서 모두 기관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칠레

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를, 중국과는 기관증명제를 채

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ㆍ중 FTA에서 자율증명제보다는 기

관증명제 채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검증방식과 관련하여 중국은 중ㆍ칠레, 중ㆍASEAN FTA

에서 모두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ㆍ칠레 FTA에서

는 직접검증방식을, 한ㆍASEAN FTA에서는 간접검증방식을 원칙으로 채택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검증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ㆍ중 FTA에서

도 간접검증방식 채택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서는 전적으로 양국 세관당국간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

하여 적절한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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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products eligible for the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 pursuant to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Ru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nnex:

(a) “a Party” means the individual parties to the Agreement i.e. 

Brunei Darussalam, the Kingdom of Cambodia,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Malaysia, the 

Union of Myanma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Kingdom of Thail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b) “materials” shall include ingredients, parts, components, subassembly 

and/or goods that were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another good or 

were subject to a process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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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riginating goods” means products that qualify as origina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ule 2.

(d) “production” means methods of obtaining goods including growing, 

mining, harvesting, raising, breeding, extracting, gathering, collecting, 

capturing, fishing, trapping, hunting, manufacturing, producing, processing 

or assembling a good.

(e) “Product Specific Rules” are rules that specify that the materials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a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or satisfy an ad valorem criterion or a combination 

of any of these criteria.

Rule 2: Origin Criteria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products imported by a Party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and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if they conform to the origin requirements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a) Products which a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as set out and 

defined in Rule 3; or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provided that the said 

products are eligible under Rule 4, Rule 5 or Rule 6. 

Rule 3: Wholly Obtained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Rule 2 (a),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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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t Plant here refers to all plant life, including fruit, flowers, 

vegetables, trees, seaweed, fungi and live plants and plant products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there;

(b) Live animals Animals referred to in paragraph (b) and (c) covers 

all animal life, including mammals, birds, fish, crustaceans, molluscs, 

reptiles, bacteria and viruses. born and raised there;

(c) Product Products refer to those obtained from live animals without 

further processing, including milk, eggs, natural honey, hair, wool, semen 

and dung.obtained from live animals referred to in paragraph (b) above;

(d) Products obtained from hunting, trapping, fishing, aquaculture, 

gathering or capturing conducted there;

(e) Minerals and other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s, not included in 

paragraphs (a) to (d), extracted or taken from its soil, waters, seabed or 

beneath their seabed;

(f) Products taken from the waters,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of that Party, provided that that Party has 

the rights to exploit such waters, seabed and beneath the seab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g) Products of sea fishing and other marine products taken from the 

high seas by vessels registered with a Party or entitled to fly the flag 

of that Party; 

(h) Products processedand/or made on board factory ships registered 

with a Party or entitled to fly the flag of that Party, exclusively from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g) above;

(i) Articles collected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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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f raw materials, or for recycling 

purposes This would cover all scrap and waste including scrap and waste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or consumption in 

the same country, scrap machinery, discarded packaging and all products 

that can no longer perform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produced 

and are fit only for discarding or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Such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s shall include all types of 

processing, not only industrial or chemical but also mining, agriculture, 

construction, refining, incineration and sewage treatment operations. and

(j) Goods obtained or produced in a Party solely from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i) above.

Rule 4: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a) For the purposes of Rule 2(b), a product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if:

(i) Not less than 40% of its content originates from any Party; or

(ii) If the total value of the materials, part or produce originating 

from outside of the territory of a Party (i.e. non-ACFTA) does not exceed 

60% of the FOB value of the product so produced or obtained provided 

that the final process of the manufacture is perform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b) For the purposes of this Annex, the originating criteria set out in 

Rule 4(a)(ii) shall be referred to as the “ACFTA content”. The formula 

for the 40% ACFTA content is calculat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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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Non-ACFTA materials

+
Value of materials of 
Undetermined origin

x 100 % < 60%
FOB Price

Therefore, the ACFTA content: 100% - non-ACFTA material = at least 40%

(c)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 the CIF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materials; or

(ii) the earliest ascertained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of undetermined 

origi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working or processing 

takes place.

(d) For the purpose of this Rule, “originating material” shall be deemed 

to be a material whose country of origin, as determined under these rules, 

is the same country as the country in which the material is used in 

production.

Rule 5: Cumulative Rule of Origi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products which comply with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Rule 2 and which are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materials for a finished product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product has taken place provided that the aggregate ACFTA content (i.e. 

full cumulation, applicable among all Parties) on the final product is not 

less tha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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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6: Product Specific Criteria

Products which have undergone sufficient transformation in a Party 

shall be treated as originating goods of that Party. Products which 

satisfy the Product Specific Rules provided for in Attachment B shall be 

considered as goods to which sufficient transform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 Party.

Rule 7: Minimal Operations and Processes

Operations or processes undertaken, by themselves or in combination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s listed below, are considered to be 

minimal and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whether a 

good has been wholly obtained in one country:

(a) ensuring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for the purposes 

of transport or storage;

(b) facilitating shipment or transportation;

(c) packaging This excludes encapsulation which is termed “packaging” 

by the electronics industry. or presenting goods for sale. 

Rule 8: Direct Consignment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other ACFTA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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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ny non-ACFTA member states;

(c) The product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non-ACFTA member stat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countries, provided that:

(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

(ii) the product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iii) the product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Rule 9: Treatment of Packing 

(a) Where for purposes of assessing customs duties, a Party treats 

products separately from their packing, it may also, in respect of its 

imports consigned from another Party, determine separately the origin of 

such packing.

(b) Where paragraph (a) above is not applied, packing shall be considered 

as forming a whole with the products and no part of any packing required 

for their transport or storage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imported 

from outside the ACFTA whe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products 

as a whole.

Rule 10: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The origin of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and instructional 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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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aterials presented with the goods therewith shall be neglect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provided thatsuch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and information materials are classified and collected 

customs duties with the goods by the importing member state. 

Rule 11: Neutral Element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goods, the origin of power and fuel, plant and equipment, or machines 

and tools used to obtain the goods, or the materials used in its manufacture 

which do not remain in the goods or form part of the good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Rule 12: Certificate of Origin

A claim that products shall be accepted as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 shall be supported by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government authority designated by the exporting Party and notified to 

the other Parties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Attachment A.

Rule 13: Review and Modification 

These rules may be reviewed and modified as and when necessary 

upon request of a Member State and may be open to such reviews and 

modifications as may be agreed upon by the AEM-M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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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15조 원산지 제품

동 협정 하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중국 혹은 칠레의 원산지 제품으로 간

주한다.

(a) 16조의 의미에서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wholly 

obtained) 완전히 생산된(entirely produced) 제품;

(b) 동 장의 조항들에 일치하는 원산지 원료를 사용하여 한 국가 혹은 양

국가의 영토 안에서 완전히 생산된 제품; 혹은

(c) 지역 부가가치 함량이 40% 이상인 비원산지 원료를 사용하고, 한 나

라 혹은 양국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제품 중 부록 3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해당 제품은 제외함. 모든 제품은 동 장의 적용가능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6조 전적으로 획득된 제품(Wholly obtained)

동 협정 하의 15조 (a)에서, 아래 제품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획득 혹은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중국 혹은 칠레의 토양 혹은 해저에서 채굴된 광산물

(b) 중국 혹은 칠레에서 추수된 식물 혹은 식물제품

(c) 중국 혹은 칠레에서 나고 자란 가축

(d) 중국 혹은 칠레에서 기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제품

(e) 중국 혹은 칠레에서 사냥, 트랩핑 혹은 내륙 하수에서의 어획에 의해 

생산된 제품

(f) 중국 혹은 칠레의 수산제품과 양국의 배타적 경제구역 혹은 영해로부

터 얻어진 기타 제품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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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중국 혹은 칠레의 수산제품과 중국 혹은 칠레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에 의해 배타적 경제구역 이외의 해역으로부터 얻어진 기타 제품들

(h) (f)와 (g)에서 언급한 제품 이외에, 중국 혹은 칠레의 국기를 게양한 

팩토리선의 갑판에서 제조된 제품

(i) 원자재 재생용으로만 적절한 중국 혹은 칠레에서 수집된 중고 제품

(j) 원자재 재생용으로만 적절한 중국 혹은 칠레에서의 제조 과정에서 발

생한 폐기물과 고철

(k) 그러한 해저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중국 혹은 칠레 영토 밖

의 해저 혹은 해저 이면에서 채취한 제품

(l) (a)부터 (k)에 명시된 중국 혹은 칠레에서 제조된 제품

17조 지역 부가가치 함량(RVC)

1. 한 제품의 지역부가가치 함량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 


×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지역부가가치 함량이고,

V는 관세평가협정(Custom Valuation Agreement)의 정의에 따라 FOB 기

준으로 조정된 제품의 가격이며

VNM은 관세평가협정의 정의에 따라 CIF 기준으로 조정된 비원산지 원료

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4항은 예외로 한다.

49) 해양업과 기타 제품은 한 국가 내에 등록되거나 기록되고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그 배타적 경
제구역 내의 바다에서 배타적으로 취득된 것일 경우, 그 당사장에게 있어 전적으로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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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부가가치 함량의 백분율은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18조의 

구체제품 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록 3에 제시된 품목은 제외한다.

3. 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자에 의해 사용된 비원산지 원료의 가치

는 1조에 의하여 해당 제품의 지역부가가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

미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에 결과적으로 사용된 원산지 원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비원산지 원료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해당 제품의 생산자가 해당국의 영토 내에서 비원산지 원료를 획득할 

때, 그러한 원료의 가치에 운송료, 보험, 포장비 및 생산자의 지역으로 공급

자의 창고로부터 원료를 수송하는데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8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록 3에 제시된 제품들은 거기에 규정

된 원산지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19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작업들

1. 다음의 작업은 원산지 제품의 상태를 부여하는 데 부족한 작업 혹은 

공정으로 간주된다.

(a) 제품이 수송과 저장 기간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저장 작업

(b) 포장의 해체 혹은 조립

(c) 세탁, 청소 및 먼지 제거, 탈산화, 기름칠, 페인트 혹은 기타 커버링

(d) 섬유의 다림질 혹은 압축

(e) 단순한 페인팅 혹은 광택작업

(f) 곡물과 쌀의 껍질벗기기, 부분 혹은 전체 블리칭, 광택 혹은 윤택작업

(g) 설탕의 염색 혹은 설탕 덩어리 만들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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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의 껍질 벗기기, 씨 빼내기 및 깍지 까기 등의 

작업

(i) 깍기, 단순 갈기 혹은 단순 커팅 등

(j) 체질, 스크리닝, 구분, 분류, 항목화, 매칭 작업;(제품의 세트를 만듦)

(k) 병, 캔, 플라스크, 봉투, 상자, 박스에 단순한 넣기, 카드나 판 위에 단

순히 고정하기와 다른 간단한 포장 작업

(l) 마스크, 라벨, 로고 및 제품 혹은 포장 위의 인식 표시의 첨부 혹은 

프린팅 작업

(m) 동일 혹은 이종 제품의 단순한 혼합

(n)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단순한 조립 혹은 제품을 부품으로 

분해

(o) 수송의 용이함이 유일한 목적인 작업

(p) (a)에서 (o)까지에 규정된 둘 혹은 그 이상의 작업의 조합

(q) 동물의 도륙

2. 동 조항 하에서 

(a) 단순한(simple)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특

별한 기술 혹은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장치 혹은 장비가 필요 없는 활동

을 의미한다.

(b)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 혹은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장치 혹은 장비가 필요없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에 화학적 반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20조 누적

한 국가의 원산지 제품 혹은 원료가 상대국의 영토에서 제품에 편입될 때, 

그러한 방식으로 편입된 제품 혹은 원료는 후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86│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1조 미소기준(De Minimis)

부록 3의 규정에 의한 관세분류 변화에 일치하지 않는 제품이 비록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관세분류 변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원료의 가치가 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가치의 8%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한다.

22조 세트

HS 일반규정 3의 정의에 따라 세트의 모든 구성부품이 원산지 제품일 경

우 원산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트가 원산과 비원산 제품으

로 이루어질 경우 17조에 정해진대로 비원산 제품의 가치가 전체 세트 가치

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으로 간주한다.

23조 부속품, 여분 부품과 도구들

수입 제품의 부속품, 여분 부품 혹은 도구들은 제품의 원산을 결정할 때 

다음의 경우 무시된다.

(a) 부속품, 여분 부품 혹은 도구가 분류되어 있고 제품과 분리되어 송장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

(b) 해당 부속품, 여분 부품 혹은 도구의 양과 가치가 해당 제품에 대해 

적정한 양일 경우

24조 소매를 위한 포장재와 용기

제품이 부록 3에 명시된 관세분류 기준에 있어서 변화에 해당할 경우, 제

품의 소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와 용기의 원산지는 제품의 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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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시된다. (단, 포장재와 용기가 제품과 함께 분류될 경우

에 한함) 그러나 제품이 지역 부가가치 함량의 요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소매를 위해 사용된 포장재와 용기의 가치는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된다.

25조 선적을 위한 포장재 및 용기

수송 중 제품의 보호를 위한 포장재와 용기는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6조 중립 요소들

1. 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2항에 정의된 중립 요소들의 원

산은 고려되지 않는다.

2. 중립 요소들이란 제품의 생산시에 물리적으로 제품에 결합되지 않고, 

부분을 형성하지도 않은 아래와 같은 물질을 의미한다.

(a) 연료, 에너지, 촉진제와 용해제;

(b) 제품의 테스트 혹은 검사를 위해 사용된 설비, 장치 및 시설들

(c) 장갑, 안경, 신발 및 작업복, 안전장치와 설비;

(d) 도구, 다이 및 몰드;

(e) 설비와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된 여분 부품과 물품들;

(f) 생산 혹은 설비와 건물의 운용에 사용된 윤활제, 윤택제, 혼합물질 및 

기타 물질들

(g) 제품에 결합되지 않았으나 생산에 있어서 그 사용이 생산 과정의 일

부라는 것이 명백한 여타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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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직접 수송

1. 동 협정 하에 규정된 특혜관세조치는 동 장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이동이 보관을 위하여 환적 혹은 비환적으로 

비당사국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비당사국에 물품이 유입된 이후 최장 3개월

간의 체류시간이 제품에 부과된다.

3. 특혜관세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 제품은 적재, 적하, 재적재, 포장, 패

키징 혹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수송에 필요한 여타의 작업을 제외하고 

비당사국 지역에서 여하한의 공정 혹은 생산과정을 겪어서는 안된다.

4. 2항과 3항에 부합 여부는 수입국 세관 당국에 비당사국의 관세 서류 

혹은 수입국 세관 당국을 만족시키는 여타 서류와 함께 제시됨으로써 증명

된다.

28조 전시

1. 아래의 조건이 수입국의 세관 당국을 만족시키는 경우, 동 협정 하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원산제품에 부여되어 비당사국 전시회에 송부되고, 전시회 

이후에 중국 혹은 칠레에 수입을 위하여 판매될 수 있다.

(a) 수출자가 중국 혹은 칠레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으로 제품을 

탁송한 경우

(b) 제품이 수출자에 의하여 중국 혹은 칠레에 있는 법인에게 판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처분되었을 경우

(c) 제품이 전시회 중 혹은 전시회에 송부된 상태 바로 이후 즉각 탁송되

었을 경우

(d) 제품이 전시회를 위하여 탁송된 이후 전시회에서 전시 이외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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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

(e) 제품이 세관 당국의 통제 하에 전시회 기간동안 유지된 경우

2. 1항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 증명은 5장의 조항에 부합하도록 발행되

고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시회 관련 추가적인 서류증명이 요구될 수 있다.

3. 1항은 외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점 혹은 사업 장소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조직되지 아니한 여하한의 무역, 공업, 농업 혹은 제조 전시회, 박

람회 혹은 유사한 공중 전시 혹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다.

29조 정의

동 장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부표 1]과 같다.

CIF는 수입국의 항구 혹은 수입 장소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

가격을 의미하고,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은 WTO 협

정의 일부인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7조의 실행에 관한 협정

을 의미하고, FOB는 선적 방법, 수송방법과 관계 없는 최종 선적지에서의 

가격을 의미하고, 원료(material)는 생산 혹은 다른 제품의 변형에 사용된 

제품으로 부품 혹은 재료를 포함하고, 생산(production)은 제품의 재배, 양

육, 채굴, 추수, 어획, 트래핑, 사냥, 제조, 가공 혹은 조립 등을 의미하고, 

생산자(producer)는 제품을 제배, 양육, 채굴, 추수, 어획, 사냥, 제조, 가공 

혹은 조립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90│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Chapter의 

변화

Heading의 

변화
50% RVC 50% RVC 50% RVC 50% RVC 50% RVC

Chapter 1 Chapter 17 Chapter 20 30.02 40.06 69.07 85.09

Chapter 2 Chapter 18 Chapter 21 30.03 40.07 69.08 85.16

Chapter 3 Chapter 19 Chapter 23 30.04 40.08 69.09 85.44

Chapter 4 Chapter 24 30.05 4009.11 69.10 87.02

Chapter 5 Chapter 25 30.06 4009.12 69.11 87.04

Chapter 6 Chapter 26 31.02 4009.22 69.12 87.07

Chapter 7 28.01 31.03 4010.11 69.13 87.08

Chapter 8 28.04 31.04 4010.12 69.14 87.12

Chapter 9 28.06 31.05 4010.13 70.05 89.01

Chapter 10 28.08 Chapter 32 4010.19 70.06 89.02

Chapter 11 28.09 33.02 4010.31 70.07 89.04

Chapter 12 28.10 33.03 4010.32 70.08 92.01

Chapter 13 28.11 33.04 4011.10 70.09 92.02

Chapter 14 28.12 33.05 4011.99 70.10 92.04

Chapter 15 28.15 33.06 40.12 70.11 92.07

Chapter 16 28.17 33.07 4013.10 70.13 Chapter 93

Chapter 22 28.18 Chapter 34 40.15 72.08 Chapter 94

28.19 Chapter 35 4016.93 72.09 95.01

28.20 36.01 4016.95 72.10 95.02

28.21 36.02 Chapter 44 72.13 95.03

28.22 36.03 Chapter 48 72.14 95.06

28.25 36.05 Chapter 49 72.16

28.26 39.01 Chapter 51 72.17

28.27 39.02 52.04 72.28

28.28 39.03 52.05 72.29

28.29 39.04 52.06 73.06

28.30 39.05 52.07 73.12

28.33 39.06 52.08 73.13

28.34 39.07 52.09 73.14

28.35 39.08 52.10 73.17

28.36 39.09 52.11 73.18

28.39 39.10 52.12 73.20

28.40 39.11 53.01 73.21

❚ 부표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Specific 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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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의 

변화

Heading의 

변화
50% RVC 50% RVC 50% RVC 50% RVC 50% RVC

28.41 39.12 53.06 74.08

28.47 39.13 53.09 74.09

28.48 39.14 53.11 74.12

29.01 39.15 Chapter 54 74.13

29.05 39.16 Chapter 55 74.15

29.08 39.17 Chapter 56 74.19

29.15 3920.10 Chapter 57 76.04

29.16 3920.20 Chapter 58 76.08

29.17 3920.43 Chapter 59 76.10

29.18 3920.59 Chapter 60 83.02

29.21 3920.92 Chapter 61 83.08

29.30 3921.12 Chapter 62 83.11

29.33 3921.13 Chapter 63 84.18

29.36 3921.90 Chapter 64 84.19

29.37 39.22 69.05 84.21

29.41 3923.21 84.24

29.42 3923,29 84.26

3923.30 84.29

84.31

84.50

84.51

84.74

84.81

❚ 부표 1.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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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Chapter IV Rules of Origin

Article 1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ese Rules:

(a) “IF value”mean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o the exporter 

for the good when the good is unloaded from the carrier, at the port of 

importation. The value includes the cost of the good, insurance and 

freight necessary to deliver the good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 “Customs Valuation Agreement”means the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c) “OB value”mean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to the exporter 

for the good when the good is loaded into the carrier at the named port 

of exportation. The value includes the cost of the good and all costs 

necessary to bring the good into the carrier.

(d) “aterials”include ingredients, parts, components, subassembly and/or 

goods that were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another good or were 

subject to a process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e) “riginating goods”means products that qualify as originating in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f) “roduct Specific Rules”are rules that specify that the materials 

have undergone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a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or satisfy an ad valorem criterion or a combination 

of any of thes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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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ndirect material”means a good used in the production, testing or 

inspection of a good but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good, or a 

good used in the maintenance of buildings or the operation of equipment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a good, including:

(i) Fuel and energy;

(ii) Tools, dies, and moulds;

(iii) Parts and materials used in the maintenance of equipment and 

buildings;

(iv) Lubricants, greases, compounding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or used to operate equipment and buildings;

(v) Gloves, glasses, footwear, clothing, safety equipment, and supplies;

(vi) Equipment, devices, and supplies used for testing or inspecting 

the goods;

(vii) Catalysts and solvents; and any other goods that are not incorporated 

into the good but whose use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can reasonably 

be demonstrated to be part of that production;

(h) “non-originating material” used in production means any material 

whose country of origin is other than that of the Parties and any material 

whose origin cannot be determined;

(i) “production” includes methods of obtaining goods including manufacturing, 

producing, assembling, processing, raising, growing, breeding, mining, 

extracting, harvesting, fishing, trapping, gathering, collecting, hunting and 

cap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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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Origin Criteria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products imported by a Party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and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if 

they conform to the origin requirements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a) products which a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as set out and 

defined in Article 14; or

(b) products not 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vided that the said 

products are eligible under Article 15, Article 16 or Article 17. 

Article 14 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13 (a),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a Party:

(a) Plant and plant products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there;

(b)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c) Products obtained from live animals referred to in paragraph (b) 

above;

(d) Products obtained from hunting, trapping, fishing, aquaculture, 

gathering or capturing conducted there;

(e) Minerals and other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s, not included in 

paragraphs (a) to (d) above, extracted or taken from its soil, waters, 

seabed or beneath their seabed;

(f) Products taken from the waters,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of that Party; provided that that Party has 

the rights to exploit such waters, seabed and beneath the seab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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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g) Products of sea fishing and other marine products taken from the 

high seas by vessels registered with a Party or entitled to fly the flag 

of that Party;

(h) Products processed and/or made on board factory ships registered 

with a Party or entitled to fly the flag of that Party, exclusively from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g) above;

(i) Parts or raw materials recovered there from articles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j) Articles collected there which can no longer perform their original 

purpose nor are capable of being restored or repaired and are fit only 

for disposal or recovery of parts of raw materials, or for recycling 

purposes;

(k) Waste and scrap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there; and

(l) Goods obtained or produced in a Party solely from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k) above.

Article 15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Products

(a)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b), a product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ting if not less than 40% of its content originates from a 

Party.

(b)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originating value content the 

following method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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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shall be:

(i) the CIF value at the time of importation of the materials; or

(ii) the earliest ascertained price paid for the materials of undetermined 

origi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the working or processing 

takes place.

Article 16 Cumulative Rule of Origi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products which comply with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 13 and which are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materials for a finished product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working Article 16 Cumulative Rule 

of Origin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products which comply with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 13 and which are us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s materials for a finished product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product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product has taken place provided that the aggregate China- 

Pakistan originating content on the final product is not less tha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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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Product Specific Rules

Products which have undergone sufficient transformation in a Party 

shall be treated as originating goods of that Party. Products which 

satisfy the Product Specific Criteria as annexed to these Rules shall be 

considered as goods to which sufficient transform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 Party.

Article 18 Minimal Operations and Processes 

The following operations or processes shall be considered as minimal 

operations and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a product in terms of Article 13:

(a) Operations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products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such as drying, freezing, keeping in brine, 

ventilation, spreading out, chilling, placing in salt, sulphur dioxide or other 

aqueous solutions,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b) Simple operations consisting of removal of dust, sifting or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matching (inkl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washing, painting, cutting;

(c) Changes of packing and breaking up and assembly of consignments;

(d) Simple cutting, slicing and repacking or placing in bottles, flasks, 

bag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ing operations;

(e) Affixing of marks, labels or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f)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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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r more components of the mixture do not meet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is Chapter to enable them to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products;

(g) Simple assembly of parts of products to constitute a complete product; 

(h) Disassembly;

(i) Slaughter of animals;

(j) Mere dilution with water or another substance that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and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j).

Article 19 Direct Consignment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ther than China and Pakistan;

(b) The product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non-CPFTA countr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countries, provided that:

(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

(ii) the product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

(iii) the product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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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Treatment of Packing

(a) Where for purposes of assessing customs duties, a Party treats 

products separately from their packing; it may also, in respect of its 

imports consigned from another Party, determine separately the origin of 

such packing.

(b) Where paragraph (a) above is not applied, packing shall be considered 

as forming a whole with the products and no part of any packing 

required for their transport or storage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imported from outside the CPFTA whe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products as a whole.

Article 21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The origin of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and instructional or other 

information materials presented with the goods therewith shall be 

neglect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provided that such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and information materials are classified 

and collected customs duties with the goods by the importing member 

state.

Article 22 Treatment of Indirect Material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goods, the origin of indirect materials as defined in Article 12 (h), or 

the materials used in its manufacture which do not remain in the goods 

or form part of the good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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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Certificate of Origin

A claim that products shall be accepted as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 shall be supported by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government authority designated by the exporting Party and notified to 

the other Party to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as set out in Annex II.

Article 24 Review and Modification

These rules may be reviewed and modified as and when necessary upon 

request of a Party and may be open to such reviews and modifications 

as may be agreed upon by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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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원산지조례》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Wen JiaBao)

2004년 9월 3일

제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

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타 등 비(非)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화물 원산지 확정에 적용된다. 본 조

례는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화물원산지확정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은 해당 국가(지역)를 원산지

로 규정하고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한 화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완성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제4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이

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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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산 동물;

     (2) 해당 국가(지역)의 야외에서 붙잡거나 또는 수집한 동물;

     (3) 해당 국가(지역)의 산 동물에서 획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4)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5) 해당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6) 해당 국가(지역)에서 획득하고 본 조 제(1)항에서 제(5)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7) 해당 국가(지역)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어 방치해두거나 또는 회

수하여 재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8)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집한 복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또

는 해당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재료;

     (9)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선박이 그 영해이외의 해역에

서 획득한 해산물과 기타 물품;

     (10)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가공선박에서 본 조 제(9)항

에서 열거한 물품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11) 해당 국가 영해이외에서 전문채굴권을 향유하는 해역 또는 해저

에서 획득한 물품;

     (12) 본 조 제(1)항으로부터 제(11)항까지에서 열거한 물품을 완전히 

해당 국가(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제5조 화물이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경

우 아래와 같은 미소한 가공 또는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1) 운송, 저장기간에 화물을 보존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2) 화물의 하역에 편리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 가공 또는 처리.

제6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변형에 대한 확정표준은 세칙분

류변경을 주요한 표준으로 한다. 세칙분류변경이 실질적인 변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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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할 경우, 종가백분율, 제조 또는 가공 제조공정 등을 보충 

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세칙분류변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非해당 국가

(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가공 후에 획득한 화물이《중화인민공

화국수출입세칙》의 한 단계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

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종가백분율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非해당국가(지역)

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가공 후에 생성한 부가가치부분이 해당화물

가치를 초과한 일정한 백분율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제조 또는 제조공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제조, 

가공을 거쳐 화물의 기본특징을 부여하는 주요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WTO의《非우혜원산지조화규칙》실시 전, 수출입화물원산지의 실질

적인 변형의 구체적 표준에 대한 확정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공장건물, 설비, 기계와 공구의 

원산지 및 화물의 구성부분 또는 조립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에 따라《중화인민공화

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동일하게 분류한 것은 그 포장, 포장

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해당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단독으로 확정

하지 않은 경우, 포장화물의 원산지는 그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에 따라《중화인민공

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화물과 같이 분류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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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해당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9조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에 근거하여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별

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에 대해《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

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한 것은 그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

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해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다시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의 원산지는 그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같이 수출입된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가《중화

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하였지만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한 것과《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별

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10조 화물에 대한 임의의 가공 또는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반

보조금과 세이프가드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

우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세

관신고시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

고해야 하며 동일한 화물들의 원산지가 각각인 경우 별도로 원산지

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화물원산지에 대한 해관의 예비확정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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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반드시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한 서면신청 및 필요한 전부의 

자료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본 조례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포

해야 한다.

제13조 해관은 반드시 신고를 접수한 후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

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원산지 예비확정결정을 한 화물을 예비확정결정을 한 당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할 경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

이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며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확정표

준에 변화에 없는 것에 대해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재

확정하지 않으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이 예비확정결정

시의 화물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반드시 본 조례규정에 근

거하여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은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화물의 수화인으

로 하여금 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구에 대하여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근거로 해관은《중화인민공화

국해관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입할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

지확정의 행정처분을 미리 할 수 있으며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동

일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원산지표기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화물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한 것과 원산지표기가 명시된 원산지는 당연히 본 조

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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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

입경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회(이하 

발급기구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발송인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기구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발급기구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발급기구는 수출화물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 반드시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 기구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물의 수입국(지역) 관련기구의 요구에 응하여 해관, 발급기구

는 수출화물의 원산지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

황에 대해 적시에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1조 화물원산지확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공하

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 개인의 허가를 통해 제

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관, 발급기구는 반드시 해당 자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한다.

제22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화물원산지를 신고할 경우,《중화인민공

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3조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거나 수출화물원

산지증명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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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은 5,000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및 절도하여 이

를 해관통행허가증거로 할 경우 벌금부과 범위는 화물가치 이하로 

화물가치가 5,000위안 이하의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에 대해서 출입경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이 몰수하고 범죄구

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가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 시정 명령한다.

수출화물의 원산지 표기가 본 조례에서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 출입경검사검역기구에서 시정 명령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 업무인원들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원산

지확정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 

직무무시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고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하며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의 아래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획득이란 포착, 조업, 수집, 수확, 채굴, 가공 또는 생산 등을 의미

한다. 화물원산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확정한 한 화물을 획득한 

국가(지역)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지역)에서 원산지규칙

과 관련요구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해당 증명서에서 열거한 화물이 

특정한 국가(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한 서면서류

이다.

원산지표기는 화물이나 포장에서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명시한 문자

와 도형이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1992년3월8일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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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원산지규칙》, 1986년12월6일 

해관총서에서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입화물원산지관련 잠

정규정》을 폐지한다.



■■Executive Summary

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Mee Jin Cho, Jina Yeo, and Min Sung Kim

The prolifer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the last decade 

generates interest in rules of origin which determine whether a product is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ules of origin are critical in determining the 

effect of FTAs and therefore they should be carefully negotiated. In this study, 

we analyse rules of origin in Korea's existing FTAs as well as China's, and 

attempt to prepare for rules of origin negotiations for a possible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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